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

방에서 발생한 발언 논란에 대해 왜곡보

도, 동맹 훼손이라 반박하며 정면 돌파 의

지를 분명히 했다.

나아가 철저한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까

지 보여 향후 정치권, 언론계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발언 논란에 대한 

질문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한미)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와 관련한 나머지 이야기는 먼

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

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

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

약 회의에 참석했다가 비속어 논란에 휩싸

였다.

윤 대통령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다 주변 

참모진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

하는 듯한 모습이 방송 화면에 잡혔다. 이

를 두고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조 바이

든 미국 대통령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오

며 논란이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미국 의회'가 아니고 '한국 

국회',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는 취

지로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끊

이지 않았다.

앞서 25일 열렸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가짜뉴스는 국

민을 분열시키고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

려서 어려운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민생을 힘들게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

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발언 논란에 대

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정면 돌파 의지에 따라 철

저한 진상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음성분석에 대한 절

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팩트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윤 대통령 발언을 처

음 보도한 방송사 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

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언론계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초 

보도 방송사에 대해 "사실왜곡, 흠집내기

식 보도행태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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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약 1년 반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구가 

없는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여당에선 6·1 지방선

거 직후 비례대표 의원들이 선거구 조직

위원장 공모에 접수하며 지역구 선점에 

나섰고, 야당에선 일부 의원들이 분구 가

능성이 높은 선거구 또는 수도권 출마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

원 중 노용호 의원은 강원 춘천·철원·화

천·양구갑, 서정숙 의원은 경기 용인병, 

윤창현 의원은 대전 동구, 조수진 의원은 

서울 양천갑, 허은아 의원은 서울 동대문

을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

우, 최혜영 의원이 경기 안성시, 유정주 

의원이 경기 부천시 지역구 출마를 고심

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

으로 1430원대에 진입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1409.3원)보다 22원 오른 1431.3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전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

다 9.7원 오른 1419원에 개장하자마자 

1420원을 돌파한 후 오전 11시 12분에 

1430원을 기록했다. 금융위기 당시였던 

지난 2009년 3월 17일(고가 기준 1436

원) 이후 약 13년 6개월여 만에 장중 

1430원대에 진입한 것이다. 이어 오후에

는 전날 종가 대비 25원 가까이 폭등해 

1433.72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

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p 인상

한 여파로 3거래일 연속 1400원을 넘어 

서고 있다. 미 연준은 올해 내에 또 자이

언트 스텝을 밟아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최대 4.75%까지 올리는 고강도 긴축을 

예고한 바 있어 달러 초강세는 이어질 전

망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 급등은 달러화 초

강세 흐름과 더불어 영국 파운드화 급락, 

아시아 통화 추락 등이 합쳐진 영향이

다. 영국 파운드화는 지난 25일(현지시

간) 전일대비 1.01% 급락한 1.055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985년 이후 37년 만에 

1.09달러 아래로 떨어진지 하루만에 또 

급락 폭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아시아 통화의 약세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위완화는 달러당 7.16위안대에서 

거래되며 전날 대비 0.56% 급등했다. 엔

화는 달러당 144.21엔을 기록해 전날 대

비 0.51% 상승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가운데 현금 지원에 의존했던 관

행에서 벗어나 정책의 실행 주체와 시기를 

재점검하는 등 인구정책을 재정립해야 한

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형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

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

회관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

최로 열린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위기: 

사라지는 대한민국 해법은 있나?’ 세미나

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인구

변화 대응 방법으로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

회 정책 간 조응은 중요하다”면서도 “시의

적절하고 섬세한 피드백이 필요한 저출산 

대책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전망과 부문 

간 조정이 필요한 고령사회 정책은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원화된 정책 추진 거버넌

스는 실행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보건복지

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기획재정

부는 인구정책TF를 각각 만들어 운영하는 

방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10년 이내 부모세대 인구 규모

가 크게 줄고 고령화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 안목뿐 아니라 적

기 대응도 중요하다”며 “201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30%에 불과한 한

국의 가족지원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2.34%)으로 높여야 한

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김택환 경기대 교수는 ‘초저

출산’ 원인을 크게 △정치 리더십 무능 △

잘못된 정책 △강남공화국 등 3가지로 꼽

았다. 김 교수는 “역대 대통령 모두 저출산

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과 대책이 없었고 

국회는 정쟁만 일삼았다”며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

입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후퇴했고 이에 대

해 책임지는 관료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저출산특별위원

회’를 구성해 지자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와 협의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며 “국회 역시 국회의장이 나서 여야가 참

여하는 저출산특위를 구성, 출산과 인구문

제에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치할 수 있

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를 없애지 말고 

‘가족어린이여성부’로 전환해 어린이와 가

족친화적인 사회를 만들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며 “출산율을 반등시켰던 독일과 프

랑스는 어린이지원금 등을 직접 지원하고 

‘나홀로’ 아이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사

람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을 

참고할만하다”라고 덧붙였다.

총선 채비 나선 ‘여야 비례대표’...
물 밑서 ‘지역구 쟁탈전’

13년 만에 ‘1430원대’ 진입

newstheone.com

“380조 쓰고 후퇴, 저출산·고령화 정책 분리 시급”

‘동맹훼손’ 반박정면돌파 의지… 진상 조사 의지, 파장 클듯

尹대통령, 발언 논란 일축, 강경 대응 예고

‘지역구 찜’ 바쁜 여야 비례

원·달러환율 22원 오른 1431.3원 마감…고강도 긴축 임박

양기대 의원실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위기' 세미나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

한다면 북한 역시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북한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 과제

로 꼽았다고 미국 CNN 방송이 25일(현

지시간)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퍼리드 저카리아가 진행

하는 ‘GPS(The Global Public Square)’의 

이날 방송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시) 대

한민국에서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

으로 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

실 외신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안정과 대만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중 미국 입장에서

의 우선순위를 두고는 “어느 게 더 우선

하는지 고르기는 제가 미국의 당국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두 가지 

다 미국에서는 지켜야 될 어떤 가치가 아

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두고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 모호

하지 않고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서 “대만 문제와 또 대중국 정책에 대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제가 질문

을 받더라도 그 답은 변하지 않고 일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국 하원의장의 방한 당시 만나지 않은 것

이 중국 때문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국

회의장의 초청으로 방한한 미 하원의장

을 대통령이 휴가 기간 중에 만나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말

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내린 결론이 펠로시 

의장과 또 함께 동행한 여섯 분의 의원님

들하고 내실 있는 통화를 하는 것이 좋겠

다 해서 상당한 시간 통화를 했다”면서 

“펠로시 의장께서도 이런 개인적인 휴가

의 중요성을 아시고 전화상으로 이해를 

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

협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관심은 아

무래도 우크라이나처럼 현실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침공 행위가 존재하는 

것, 대만해협같이 중국이 실제로 항공기

를 띄워서 현실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서도 “최소한 우리 대한민

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의 핵 위협이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을 두고는 “한·미 간에는 안

보, 공급망,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

거보다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한·

미 동맹은) 더 밀접하게 발전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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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지 쌀값은 1년 전보다 25%

가량 하락한 상태다. 쌀농사를 주업으

로 하는 농민은 연간 수입이 25% 줄

어든 셈이니 쌀 생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

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것이

다. 시장에 쌀 공급을 줄여 쌀값을 안

정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예년

보다 시기를 앞당겨 대책 발표에 나

선 것은 성난 농심을 의식한 것이다. 

현재 산지 쌀값은 20㎏당 4만725원이

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9% 하

락했다.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다.

우리나라의 쌀 시장은 이미 포화상

태로 공급과잉이다. 현재 농협 등 창

고에 쌓여 있는 묵은쌀이 30만t이 넘

는다.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으

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공급과잉은 쌀값 저하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쌀 생산을 줄

이고 대체 작물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

만 쌀 소비 감소가 생산 감소보다 빠

르다. 그러니 쌀값이 하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동안 정부는 남는 쌀을 국가 재정

으로 매입해왔다. 작년에도 초과 생산

된 쌀 37만t을 매입하면서 7800억원

을 투입했다. 올해도 그 이상의 재정

을 투입해야 하는 정부에서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유동성 증가로 인한 물

가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남는 쌀을 사

는 것만으로 벼랑에 서 있는 쌀 산업

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핵심은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은 것

인데 올해도 쌀 소비량이 늘어갈 기미

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 국민의 식생

활이 이미 달라져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매년 남는 쌀을 국가 

재정으로 매입하게 되면 쌀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 없다. 다른 농사에 비해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높아 재배가 비

교적 쉽다. 거기에 더해 정부에서 가

격을 안정시켜주고 남은 쌀 매입까지 

책임져준다면 쌀 공급이 줄 수가 없

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 농업의 

구조조정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쌀 매입을 늘려가면 ‘스마트팜’과 같은 

농업의 미래를 위한 예산의 우선순위

가 밀리게 된다.

언제까지 정부의 쌀 의무매입 같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대응만 

할 것인가. 이러한 대책은 쌀 과잉 생

산이라는 고질병을 악화시킬 뿐이다. 

이젠 쌀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

러려면 벼 대신 밀, 콩 등 전략 작물 

재배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쌀을 활

용하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는 등 쌀 

소비를 늘려야 한다. 정치권은 표만 

의식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

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길 당부

한다.

쌀값 대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尹대통령 “중국의 대만 공격시 북 도발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 

발언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데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

려는 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6일 브

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최악의 외교 참사

도 부족해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되려 하

나”라며 이날 윤 대통령 발언을 지적하고 

“무엇이 사실과 다르다는 건가”라고 지

적했다.

이어 “대통령 스스로 발언한 걸 언론은 

동영상으로 보도했으며, 전 세계인은 들

었을 뿐”이라며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건 바로 대통령 발

언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욕설 발언이 동맹에 미칠 파장은 

알면서 거짓 해명이 국민 신뢰에 미칠 파

장은 모르나”라며 “윤 대통령은 거짓말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께 진실을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거

짓 해명으로 지금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단 

착각은 하루빨리 버리시길 바란다”고 지

적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또 “이 부분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 한단 윤 대통령 발언이 

언론 탄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

럽다”며 “국민의힘은 사실 보도에 대해 

특정 언론사와 야당의 정언유착 사건으

로 규정하고 여론을 호도한다”고 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행태

는 국민과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겁박”이

라며 “특히 고발을 핑계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수사로 이어진다면 섶을 지고 불 속

에 뛰어드는 격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이 오늘 해야 할 말

은 자신 발언으로 동맹을 훼손하고 국민

을 위험에 빠뜨려 송구하단 사과”라며 

“고집부리지 말고 논란이 된 자신의 발

언을 사과하고 총체적 외교 무능을 불러

온 외교라인을 교체하길 바란다”고 언급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

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6일 국

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

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20년 기준 3987명에 달했

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7108억원

으로 한사람 당 1억8천만원에 달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

는 고소득자만 대상이다. 2020년 귀속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17만 8,953

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한 고액

자산가들이다.

신고한 금융소득은 25조8261억원으로 

1인당 금융소득으로만 1억4432만원씩 벌

어들였다. 금융소득의 88%는 주식 배당

소득으로 22조7712억원에 달한다. 2020

년 한 해 국세청에 신고된 배당소득은 28

조566억인데, 이 중 81%를 금융소득종합

과세자가 차지한 셈이다. 금융소득종합

과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3987명으로 

7108억원을 신고했다. 미성년자 금융소

득의 99.5%는 배당소득으로 대부분 주식

을 통해 금융자산이 대물림되고 있다.

특히, 매년 1500~2000명 수준이던 미

성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2020년 급

격히 불어났다. 2019년 2068명이 2108

억원을 신고했는데, 1년 만에 인원은 

93%, 금액은 235%나 급증했다. 1인당 

금융소득도 1억193만원에서 1억7827만

원으로 75%나 증가했다. 미성년자의 1인

당 금융소득은 성인 평균 1억4354만원보

다 3482만원이 더 많다. 재벌4세를 비롯

해 조기에 주식을 증여받은 금수저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0년에 미성년 금융소득종합소득과

세자가 급격히 늘고 금융소득도 급증한 

것은 주식 호황에 따라 배당이 크게 늘었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ㅈ실제 미성년 배

당소득은 2019년 2063억원에서 7069억

원으로 3.4배나 급증했다. 주식시장 호황

에 따라 주식을 조기에 증여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 귀속분 기준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는 27만 9,724명으로 집계

되었다. 이 역시 전년(17만 2,942명) 대

비 62% 늘어난 수치다. 배당소득은 8165

억원으로 전년(2889억원) 보다 2.8배 급

증했다.

미성년자 종합소득과세자(3987명)은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 전체의 1.4%

에 해당한다. 이들 소수 미성년 종합과세

자가 전체 미성년자 배당소득(8165억원)

의 87%(7069억원)을 차지했다. 배당소

득을 받은 미성년자 중에서도 상위 1%의 

소수 금수저가 배당소득을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정병국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기성 정치세대가 하지 못했던 일

을 하는 등 청년정치 전환점을 만들었다”

고 나름 평가했다.

이런 측면에서 여권 내홍을 이 전 대표

와 이른바 윤핵관이 아닌 ‘청년 정치세대

와 기성 정치세력의 충돌’이라는 더욱 큰 

범주에서 해석했다.

5선 의원, 이명박 정부시절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냈던 정 전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진행

자가 “이준석 전 대표가 청년 정치의 한

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있다”고 하자 

“제가 정치에 입문해서 나름 소장파, 개

혁파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이 전 대표는 

저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상당 부분 하

는 등 청년정치의 전환점을 만들었다”며 

이 전 대표가 정치판에 남긴 발자취는 뚜

렷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명 이준석 

대표 정치적 행태에서 부정적 측면들도 

없지 않지만 그것은 기성정치인들 관점

에서 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젊은 

층의 입장에 보면 청년들의 행태를 그대

로 정치판에서 보여 줬기에 이준석 신드

롬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이

준석 정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

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 

비율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감

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

입은행 역시 2019년 4.04%에서 2020년 

6.83%로 소폭 올랐다가 2021년 1.3%로 

급감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책은

행 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초에서 

2022년 상반기 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사

회공헌집행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

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집행액 

비율은 2019년 4.26%였다. 이후 2020년 

3.16%, 2021년 0.29%로 지속 감소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2019년 4457억원

에서 2020년 4875억원, 2021년 2조4618

억원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막대한 이익

을 거뒀지만 사회에 환원한 규모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기업은행 역시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

공헌집행액 비율은 2019년 7.6%에서 

2020년 6.73%, 2021년 4.53%로 매년 감

소했다. 수출입은행도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액 비중은 2019년 4.04%에서 

2020년 6.83%로 소폭 올랐다가 2021년 

1.3%로 급감했다. 

“거짓 해명 국민 신뢰 미칠 파장 모르나”

언론 탄압 주장… “與, 정언유착 규정 호도”

“尹대통령 할 말은 ‘사과’… 집부리지 말라”

1인당 1천 8천만원 수준, 전년대비 3.4배 급증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 대응이 최우선”

펠로시 의장과 통화 “개인 휴가 중요성 알고 이해”

민주 “尹대통령,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 강한 유감”

2020년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미성년자, 4000명 육박

정병국 “이준석, 청년정치 전환점 만들었다” 평가 국책은행,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 환원 대폭 축소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

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은 올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연 쌀

수매 규모가 과거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

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쌀수매는 

‘공공비축’과 ‘시장격리’로 구분되는 바, 

‘공공비축’의 경우 문재인 정권 시기를 보

면 ‘17년 35만톤, ‘18년 35만톤, ‘19년 37

만톤, ‘20년 33만톤, ‘21년 35만톤 등 연기

준 평균 35만톤에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

는 올해 45만톤의 공공비축미를 수매할 

계획이다.

‘시장격리’의 경우 문재인 정권 시기를 

보면 ‘17년 37만톤 수매 이후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수매를 하지 않았고 ‘21

년 37만톤을 수매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과거의 연평균 37만톤보다 올해 훨씬 많

은 45만톤을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즉 문재인 정권 기간 중 정부 연 쌀수매

(공공비축 + 시장격리) 규모는 ‘17년 72만

톤, ‘18년 35만톤, ‘19년 37만톤, ‘20년 33

만톤, ‘21년 72만톤 등 연평균 50만톤에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90만톤의 

쌀을 수매하는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 내내 농업

계의 목소리를 무시하다가 뒤늦게 이제와

서 농민들을 위하는 척하는 것은 적반하

장격”이라며 “국민의힘이야말로 어려운 

쌀시장 상황과 농민들을 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많은 

쌀을 수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정책 의사결정은 

포퓰리즘이 아닌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

야 하고, 그렇게 해야 농업시장이 지속 발

전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

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

은 농업경제 계열사에 관한 자체감사 결

과에 따르면 농협몰 담당자가 고객들의 

아이디를 무단 도용해 허위로 매출을 올

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몰’은 ㈜농협하나로유통에서 농가

소득 증대 및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문제는 최근 농협몰 담당자가 신규회원 

가입 과정에서 고객들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251명의 고객 ID와 비밀번호를 보관하

다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21년부터 ‘22년

까지 기간 동안 고객 ID로 농협몰에 접속

하여 293건, 1,800만원 어치를 상품을 주

문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은 동료

직원들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고객 

ID로 농협몰에 접속하여 1,147건, 7,956만

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농협 중앙회는 이 사실을 인지하

고도 후속조치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문책 요구’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

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

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

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춘식 “현 정부 연 쌀 수매, 文정권보다 훨씬 많다”

윤재갑 의원 “‘농협몰’, 고객 아이디 무단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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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망’ 반영 촉구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

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의 회복을 위해 ’

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

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수확기인 10~12월에 시장에서 격리하기

로 했다.

산지 쌀값*은 작년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올해 9월 15일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하였다. 이 하락 폭은 ’77

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전년 동기 대

비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이다.

* 산지 쌀값: (’21.9.15.) 54,228원/20kg 

→ (’22.9.15.) 40,725(△24.9%)

폭으로 쌀값이 하락함에 따라 농식품부

는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최대

한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과도하

게 하락한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①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②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0월 초중순에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및 여당 

등과 신속히 협의하여 ’11년 이후 가장 빠

른 시기인 9월 25일에 확정․발표했다.

격리물량은 ’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

량, 민간의 과잉 재고 그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5

만 톤으로 결정했다.

농촌진흥청의 9월 15일 자 작황조사 결

과와 ’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을 검토

한 결과, 올해 약 25만 톤의 초과 생산이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1년산 쌀

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10만 톤 수준)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22년산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올해 수확기 쌀값 회복을 위

해 초과 생산량에 ’21년산 구곡 재고량을 

더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격

리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시장격리 물량 45만 톤과는 

별개로 작년보다 10만 톤 증가한 공공비

축미 45만 톤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

는 총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

가 생기게 된다. 이 역시 ’05년 공공비축제

도 도입 후 수확기로는 최대 물량이다. 올

해 격리되는 90만 톤은 ’22년 예상 생산량

의 23.3%에 달하며, 쌀 생산량 중 수확기

에 시장에서 격리(공공비축+시장격리)되

는 비율이 과거 8.3~18.1%였던 점을 감안

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지난해 수확

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은 적정 수

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쌀값 및 쌀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

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쌀값

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하여 가루쌀·콩·밀·조사료 등의 재배

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여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는 내년 상하수도 기반 확충을 위

한 국비 총 2382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도는 상하수도 현안 사업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 도 기후환경국장을 비

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기획재정부·환경부 

등 중앙 부처를 수 차례 방문, 사업비 반영

을 건의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도는 지난해 1990억 

원보다 392억 원(20%) 늘어난 예산을 확

보했으며, 상수도 사업에 347억 원, 하수도 

사업에 2035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주요 상수도 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

화사업 7개소 201억 원 △노후정수장 정비

사업 3개소 133억 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2개소 13억 원이다. 

하수도 사업에는 △하수관거 정비 46개

소 877억 원 △도시 침수 대응 4개소 92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22개소 217억 원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61개소 414

억 원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11개소 62

억 원 △민자사업(BTL) 임대료 12개소 

361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밀 조사 2개소 

12억 원이 편성됐다.

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중부권 동

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

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통과노선 시장·군수 협력

체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7월부터 협력체에 

참여한 증평군을 비롯해 중부권 13개 지자

체 시장·군수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

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촉구를 결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기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협력체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추진

을 위해 2016년 62만명이 서명한 건설촉

구 서명부를 정부에 제출했고, 작년에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사업의 조속

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왔다. 2019년 일

부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총연장 330km, 4조7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동해안

과 서해안의 교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

선하고, 국토의 중앙에 동서신산업지대 형

성을 촉진함으로써 수도권 지향의 경제구

조에서 벗어나 균형적인 국토개발과 지역

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대규모 국책사업이

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완공되면 현재 

서산~울진까지 대중교통으로 6~7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를 이동시간 2시간대로 단

축하게 돼, 630만 명이 직·간접적인 혜택

을 누리게 된다.

또한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단지 개발이 활성화돼 일자리 14만7천 개

가 새롭게 생겨나고, 해양·자연 관광자원

에 대한 접근성 개선, 관광단지 개발 촉진 

등으로 연간 관광객 3천만 명과 관광 수입 

3조2천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박남서 시장은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중부권 동서횡단철

도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3개도 13개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19대, 20대 대통

령 공약사업에 모두 반영됐으며 작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됨에 따라 중장기적 여건 변

화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한진호 기자 j3963@hanmail.net

상용근로자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

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

나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를 뜻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2022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

상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은 384만8천원으로, 작년 상반기(362만

8천원) 대비 6.1% 올랐다. 작년 상반기 

임금인상률인 4.2%보다 1.9%포인트(p) 

높은 수치다.

정액급여(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인

상률은 4.1%였지만, 특별급여(성과급과 

상여금 등) 인상률은 19.1%로 매우 높았

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총액 

인상률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9.8%로 크

게 올랐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

률은 4.8%에 그쳤다.

풍각중학교는 지난 9월19일부터 22일

까지 문경 국군체육부대에서 열린 2022

년 국방부장관기 전국 단체 태권도 대회

에서 3학년 밴텀급 신수인, 1학년 L-헤비

급 최찬희 금메달 2개, 3학년 미들급 이지

민 은메달 1개로 종합우승을 획득했다.

2022년 국방부장관기 전국 단체 태권

도 대회에 참가한 이지민 학생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훈련에 집중하여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 

지도해주신 코치님과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석환 교장은 “우리 풍각중학교 태권

도부 학생들은 학업에 충실하면서도 방

과후 꾸준히 맞춤형 훈련을 실시해 온 결

과 오늘과 같은 큰 성과를 내게 되었다. 

이는 지도자와 학생선수 그리고 물심양

면 지원하신 학부모, 교육지원청의 지원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

로도 운동과 학업을 조화롭게 병행해서 

세계적인 선수로 거듭남은 물론 청소년

기의 전인교육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광석기자 jks8134@naver.com

“쌀 최대 90만톤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

충남도, 내년 상하수도 국비 2382억 원 확보

경기도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평가’ 지자체 부문에서 3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2년 노인일

자리 주간 기념식’ 행사에서 노인일자

리 창출에 기여한 지자체 및 수행기관 

등을 시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전국 지방정

부와 시니어클럽 등 전국 1천268개 노

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일

자리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지자체 수상기관은 지역 내 수행기

관별 종합평가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되는데, 경기도는 이번 평

가에서 시흥실버인력뱅크가 수행기관 

대상을 받는 등 25개 수행기관이 점수 

상위그룹인 ‘우수기관’에 선정돼 전국 

1위 대상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

업의 실적 향상과 질적 개선을 위해 자

체적으로 경기도형 좋은 노인일자리 사

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 

24억 3천만 원 ▲초기 투자비 및 노후

시설 개선비 지원 9억 원 ▲경기 시니어 

동행 편의점 1억 8천만 원 등 총 35억 1

천만 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노인 9

만 4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전국 노인일자리
우수기관 평가
3년 연속 ‘대상’

전년 대비 6.1%↑… 300인 미만 업체 4.2% 불과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 45만톤 대상
공공비축제 도입이후 가장 많은 물량

전년 1990억 대비 20% 증가…상수도 347억·하수도 2035억 편성

경기도

일자리제공등 높은점수 받아

국회에서 13개 지자체 시장·군수,국회의원 한목소리 

상반기 상용근로자 평균월급 384만원

청도 풍각중,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종합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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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성

분의 약 52%는 주로 자동차 매연, 산업활

동, 농축산 활동 등으로 배출된 오염물질

과의 대기화학반응으로 생성된 이온이라

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평택, 김포, 

포천, 이천 등 대기성분측정소 4곳에서 대

기 시료를 채취해 초미세먼지 성분을 분석

했다.

분석 결과 4개 측정소 모두 이온 성분이 

평균 52%로 가장 많이 나왔다. 나머지는 

▲탄소 25% ▲중금속 2% 등의 순이다. 

초미세먼지에서 이온 성분은 주로 가스

상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2차 반응을 거

쳐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이온 등으로 변

환되는 것이다. 질산염은 자동차 이용 등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에서 기인하는 질소

산화물(NOX)의 배출량 증가, 질소산화물

의 대기화학반응으로 주로 생성된다. 황산

염은 이산화황(SO2)의 산화 반응으로 생

성되며, 이산화황의 주요 발생원은 산업활

동과 화력발전 배출 등이다. 암모늄은 농

축산 활동이 많은 곳에서 주로 배출되는 

암모니아(NH3) 영향을 받는다. 

이 밖에 초미세먼지 성분 내 중금속 중 

납의 농도는 평택, 김포, 포천, 이천에서 각

각 0.014 ㎍/㎥, 0.016 ㎍/㎥, 0.015 ㎍/㎥, 

0.011 ㎍/㎥로 대기환경기준(연간 평균치: 

0.5 ㎍/㎥)의 2.2~3.2% 수준이었다.

평택·김포 측정소에서 진행된 분석에서 

초미세먼지, 블랙카본, 일산화탄소, 이산화

질소 농도가 모두 늦가을부터 봄철(11~3

월)까지 높고, 여름철에 낮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보였다. 

연구원은 겨울철에는 계절적 영향으로 

상업 및 공공시설, 가정 등의 난방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대기 정

체 및 대륙고기압 세력의 확장에 따른 국

외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경기도 초미세먼지와 미

세먼지 현황 ▲초미세먼지 농도분포 및 주

요 성분 특성 ▲초미세먼지 입경분포 ▲가

스상 물질(NH3, CH4, CO2, CO) 및 휘발

성유기화합물(VOCs) 분석 결과 ▲2021년 

대기성분측정소 측정결과 활용 사례 등도 

수록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www.gg.go.kr/gg_health)과 대기

환경정보서비스(air.gg.go.kr)에 게시될 예

정이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

역별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해 지역 

배출원 특성을 파악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성분분석을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kyg9904@naver.com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겨울철 폭설

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해 관내 제설 취약지역 5곳을 대상으

로 ‘자동도로열선’을 설치한다.

이번 사업은 박일하 구청장의 108개 공

약 ‘100일 액션플랜’ 중 하나로 겨울철 제

설대책 시행 전 완료하려는 취지다.

구는 관내 급경사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달 22일부터 제설 취약구간

을 중심으로 ‘자동도로열선’을 도입한다.

자동도로열선은 도로 표면에 있는 센서

로 온도, 습도를 감지해 강설 시 자동으로 

눈을 녹이는 원격 가동 시스템이다. 기상

상황 및 CCTV를 통해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고 공간제약도 적어 주민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설치구간은 ▲성대로 105 ▲상도동 280 

▲국사봉1길 214 ▲사당로2아길 ▲신상도

지하차도 상부도로 주변 총 5곳 725m 구간

으로 11월 초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로열선을 설치하면 환경에 유해한 제

설용 염화칼슘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강

설 시 자동으로 눈이 쌓이지 않는 도로 환

경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구는 지난달 시간당 최고 141.5mm

의 비가 내린만큼 올 겨울 급속한파 및 폭

설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총 18곳 

2563m 구간의 자동도로열선을 추가 설치

하기 위한 35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 중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겨울철 제설대책 가

동 전 도로열선 설치를 완료해 폭설 시 주

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현 기자 shj02080@naver.com

길을 걷다 보면 통행로 가운데 전신주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다. 주차를 

할 때도, 등교할 때도 곳곳에 서있는 전신

주는 통행에 불편하기도 하고 자칫하면 부

딪힘 사고까지도 이어질 때가 많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이런 불편함

과 위험을 개선하고자 전신주 이설비용을 

구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로에 설치하는 전신주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여 필수적이지만 이설 비용은 약 3

천만 원으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이설이 어려웠다. 

이에 구는 2021년 하반기부터 약 3억 2

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통학로 등에 

위치한 전신주 15기를 이설 완료했다. 보

도 가운데에 있던 전신주는 사라지고 아이

들이 뛰면서 등교할 수 있는 넓은 통학로

가 생겨났다.

2022년에는 대상을 이면 도로 및 주거 

지역까지 확대했다. 약 8억 5천만 원의 예

산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이설 완료 및 이

설 중인 전신주는 30여 기에 달하며 하반

기까지 총 40여 기를 이설할 계획이다. 직

접 체감할 수 있는 구의 사업에 주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이와 함께 구는 도로점용물 전체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앞으로 관내 도

로점용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거리의 중심은 자동차

도 전신주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

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사

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 가

능한 도시 관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

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다음 달 말까지 나무 생육에 

피해를 주고, 경관을 저해하는 덩굴류 제

거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칡 등 덩굴이 나무를 감으

며 올라가지 못하도록 뿌리를 캐거나, 친

환경 비닐 랩으로 밀봉 처리하는 방식으

로 진행한다.

대상지는 도내 조림지와 주요 도로변 

덩굴 분포지 2500㏊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공공산림가꾸기 인력 

170명과 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칡을 비롯

한 덩굴류는 번식과 확산 속도가 빨라 조

림지의 경우 조림 후 5년까지 지속적이

고 반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

다.

홍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오세승)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숲 

체험활동 지난 24일 ㈜ 니스 예산군 대흥

면 일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체험활동은 다문화가족자녀 멘

토·멘티 20명이 참여했으며 ‘내 마음의 

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식생을 관찰하

는 시간을 가졌다. 

숲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생명의 

소중함, 자연 숲속 생태계와의 공생과 공

존 등 자연 숲의 생태 원리와 자연 속에

서 식물과 곤충들을 마음껏 관찰하는 오

감 체험을 통해 생태 감수성 신장을 하도

록 진행했다.

오세승 민간위원장은 “아이들이 자연

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환경보호의 필

요성을 이해하여 지구환경을 보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미래세대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계절별 자연의 변

화를 경험하는 생태활동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하겠다”고 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제주특별자치

도(도지사 오영훈)는 제주도의 ‘2040 플

라스틱 제로 섬’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9월 26일 오후 제주특별자

치도청에서 체결했다.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선언은 올해 

8월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 포럼에서 발

표된 것으로, 1회용품 감량, 폐기물 재

활용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제주도를 

탈플라스틱 섬으로 만드는 것이 골자이

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협업하여 제

주도를 ‘1회용품 없는 섬’으로 조성한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가을철 악취 

주범인 가로수 은행 열매를 없애기 위해 9

월 말부터 10월까지 ‘은행열매 진동 수확

기’를 활용해 은행열매를 채취하고, 지역 

내 ‘은행열매 수거장치’를 작년 45개소에

서 82개소(37개소 증)로 확대 설치한다.

가을 도심을 노란빛으로 물들이는 은

행나무는 병충해와 공해에 강해 지역 곳

곳에 식재된 대표적인 가로수다. 하지만 

열매는 악취를 풍기고 도로를 지저분하

게 만들어 도심 속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현재 도봉구에 식재된 은행나무 가로수 

4,805주 가운데 열매가 열리는 암은행나

무는 1,090주(22.7%)다.

이에 구는 본격적인 단풍철이 시작되

기 전, 은행 열매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대책에 나섰다.

구는 기존의 장대로 열매를 털던 방식

에서 ‘은행열매 진동 수확기’를 활용하여 

채취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에는 작업자가 사다리차를 타고 일일이 

장대로 쳐야 했으나, 진동 수확기는 나무

에 분당 800여 회의 진동을 주어 열매를 

터는 방식으로 작업시간과 작업자들의 

업무량을 크게 줄였다.

특히 암은행나무가 많아 평소 주민 불

편이 잇따른 지역 내 창동주공17, 18, 19

단지 아파트 일대와 마들로(대상타운현

대아파트~서울북부지방법원)에는 ‘은행

열매 수거장치’ 82개소를 설치한다. 수거

장치는 열매가 그물망에 떨어지도록 해 

보행자가 밟거나 바닥에 얼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수거가 끝난 뒤에는 철거 

및 보관하여 내년도에 재사용한다.

또한 구는 도로변 은행열매를 조기에 

채취하고자 ‘은행나무 열매 채취 기동반’

을 편성해 9월 말부터 11월까지 가동한

다. 기동반은 민원 사항을 처리하고, 버

스정류장,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 주민

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도봉구는 해마다 암은행나무 를 열매

가 열리지 않는 수은행나무로 교체해 나

가고 있다. 올해에는 도봉산길, 노해로 

66길 48주와 주민참여예산 1억 원을 투

입해 방학로 42주를 10월 말까지 바꿔 

심을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해마다 많은 주

민들이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불편을 겪

고 있다. 앞으로도 수은행나무로 계속해

서 교체하고, 수거 장치를 적시 적소에 

설치하도록 하겠다. 가을철 걷고 싶은 도

봉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상현 기자 shj02080@naver.com

가을철 악취 주범 ‘가로수 은행’ 잡는다

서울시 동봉구, 10월까지 수거장치 이용 채취

구청장 100일 액션플랜 이행

제설대책 시행 전 완료 예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1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 결과’ 발간

동작구, 재설 취약지역 눈 녹이는‘자동도로열선’ 5곳 설치

관악구, 사람 중심 보행환경 조성

충남, 조림지·도로변 덩굴 제거 나서

홍북읍, 다문화 자녀 멘토링 숲 체험활동

제주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선언 실천

전신주 옮기고 점용물은 정비

환경부와 자치도업무 협약

2500㏊ 대상 공공산림가꾸기 170명 44억 투입

경기도 초미세먼지 자동차 매연·산업활동 등 주로 영향받아

부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진행한 ‘달리

는 국민신문고’를 성황리에 마쳤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전문 상담관들

이 직접 찾아가 고충 민원을 접수·상담하

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민

원 상담제도다. 국민권익위 조사관 9명과 

협업기관 전문가 7명 등 상담관 16명은 주

택·건축과 교통·도로, 사회복지, 생활법률 

등 다양한 상담을 제공했다.

이날 다수의 민원인이 부천시를 찾아 고

충을 상담했으며 ‘상담 예약제’를 통해 대

기 없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방

문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

가 평소 궁금했던 점, 불편했던 점 등을 해

결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적극행정

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근 기자 sidae1992@nate.com

‘달리는 국민신문고’ 성황리에 마쳐

부천시·국민권익위,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국민권익위 조사관 9명과 협업기관 전문가 7명 등 상담관 16명이 다양한 분야의 상담
을 제공했다.

동작구 국사봉1길 214(상도3동) 자동도로열선 설치 모습.

도봉구 은행열매 진동수확기 가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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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

병주)는 제314회 임시회 개회중인 9월 23일

(금) 중랑구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이

전 대상지(중랑구 신내동), 태릉 공릉동 일대 

공공주택지구 등을 현장 방문하여, 현황 및 

쟁점사항, 주요 현안사업 등을 집중 점검하

였다. 

중랑구청을 방문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이전과 관련한 

현황 및 건의사항 등을 경청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먼저,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SH공사 사옥 이전과 관련한 현안사항 보고

를 통해 2019년부터 시작된 SH공사 사옥 이

전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업

계획대로 조속히 추가 절차를 이행해 줄 것

을 촉구하였다. 김헌동 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공사 사옥은 물론 상업 및 업무, 문화기능까

지를 포함한 다양한 안을 검토하여 중랑구에

서 실질적인 랜트마크가 될 수 있는 명품 건

축물 건설 등 다양한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

랑4)과 위원들은 중랑구청과 공사 간 긴밀한 

소통을 해줄 것을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게 강력히 요청하였고, 특히 위원들

은 중랑구민이 공사 사옥 이전에 대해 확신

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의 사업 추진일정

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제시해 줄 것을 김헌

동 사장에게 요구하였다. 

이어 위원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이

전 대상지를 방문하여 공사 측으로부터 사

업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

에서 위원들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

에서 주변에 인접한 아파트 주민에게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조하며, 신속

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였다. 

민병주 위원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

옥 이전은 단순히 사무용 건물 하나 짓는 것

을 넘어, 중랑구 뿐만 아니라 강남·북 균형발

전을 통한 서울특별시 전체의 혁신적 변화

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이 되어야 한다” 

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을 당부하고, 서울시와 중랑구도 

사업절차 이행과 관련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

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7

월 공공주택지구 지정반대를 위해 상임위가 

채택한 청원 대상지인 태릉골프장 일대를 방

문하여 대상지 현황 점검 및 집행기관 공무

원들로부터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향후 

대책 논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민병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

의 절대적인 숫자에만 매몰되어, 조선왕릉이

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인접한 이곳에 또

다시 장릉아파트와 같은 사태를 야기하는 것

에 반대한다”며, 부지 선정의 적정성과 도시

계획의 합리성 제고를 강조하였다.

정상린 기자 sangrin.chung@gmail.com

“SH 사옥 이전 해 서울 균형발전 나서야”
상임위 제1호 청원 대상지인 태릉 공공주택지구 현장 점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

는 지난 21일 제296회 정례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양평호 위원장과 한진수 부위원

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평호 

위원장 ▲한진수 부위원장 ▲문현섭 위

원 ▲이희동 위원 ▲권혁주 위원 등 총 5

명으로 구성됐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총 1조 1,706억 

9,086만원 규모의‘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

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이 낭비된 곳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됐

는지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양평호 위원장은 “결산은 한 해 동안

의 예산집행 결과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곳 없이 계

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피겠

다”며, “동료 위원들과 뜻을 모아 효율

적이고 효과적으로 심사해,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소감

을 밝혔다.

정상현 기자 shj02080@naver.com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양평호 위원장·한진수 부위원장 선출

충남도의회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행되

고 있는 정책과 관련해 송곳 질의를 펼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

구했다. 26일 열린 제340회 충남도의회 임시

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

불어민주당)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정책 변

화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이 이뤄져야 하며, 

도의 적극적인 정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OECD의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이 유연하고 민첩하게 뒷받침

한 결과 마치 코로나19가 없었던 것처럼 

페이스가 제대로 유지되었지만, 노인과 청

년이 힘든 나라”라며 “일본과 중국의 경우 

국가 재정을 통해 청년들이 지방에서 활동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

을 모아야 한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시

작했다. 안 의원은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

가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

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

한 조례’,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

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

고 질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충남형 유급병가 제도의 

경우 내년부터 도민이 아프면 생계 걱정 없

이 쉴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고, 다른 정책

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라

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또한 “▲충남형 분양 전환형 임

대주택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양극화 해

소 ▲충남도·아산·천안 셔틀전동열차 도입 

등 도민의 염원이 담긴 정책과 관련해 의제

와 방향이 도정에 녹아있어야 한다”며 “특히 

셔틀전동열차 도입과 같은 민선 7기의 정책

이 민선 8기에서 변경되는 등 정책의 연속성

이 이어지고 있지 않은데 도민들의 숙원 해

결을 위해 정책이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1조 원이라는 국비 확보를 공약했지

만, 현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3000억 

원대에 불과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협

력본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공석인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화폐 관련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한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책 마

련을 촉구했다.

안장헌 충남도의원, 정책 추진 송곳 질의

도민숙원사업 관련 행정의 연속성 유지 필요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지

역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축제 현장을 방문

해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는 소통과 화

합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하고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쓴 관계자

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성운 의장은 오전에는 대산동 한마음 체

육대회(부천여중 운동장), 부천시장배 탁구

대회(송내사회체육관), 한국자유총연맹 부천

시지회 수련대회(춘덕산 복숭아 과원), 부천 

공원네트워크 페스티벌(상동호수공원) 현장

을 방문했다. 오후에는 중앙공원과 시청잔디

광장 일원에서 열린 부천기업한마당 및 부천

북페스티벌 그리고 청년주간행사 현장을 방

문해 “우리 의회에서도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책 읽는 도시,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부천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

다. 최 의장은 “다채로운 문화 체육 행사로 

꽉 찬 부천의 가을을 즐겨주시기를 바라며, 

27명의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일상

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

붙였다.          박재근 기자 sidae1992@nate.com

부천시 의회 최성운 의장

지역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축제 현장 방문해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9월 26일 본

회의장에서 제287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각종 조례·규

칙 제·개정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사항으로는「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된 조례·규칙 13

건,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

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왕시 여

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

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

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왕시 안전관리자문

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과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시계획시설 변경결

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등을 의결하였고 

기간 중 14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노선희)에서는 시에서 

제출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5천 679억 4

천 179만 8천원 중 17억 7천 174만 4천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수정 의결했다.

의왕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마무리… 김학기 의장, ‘시민에게 신뢰받도록 최선’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22일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

원회에서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도시기본계획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중

립 정책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이병도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은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시민의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

는 중요한 계획이지만, 서울 뿐 아니라 전세

계적으로도 연대하여 대응하고 있는 기후변

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도시계

획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서울시의 「2040 서울도

시기본계획(안)」 중 “6대 공간계획”에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한 인식이 빠져있는데, 기본

계획안의 목표인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탄소중립 방안을 포함하여 “7대 공간계획”으

로 확대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병도 의

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코로나 상황 등 변동

된 상황으로 당초 수립계획시 미반영 된 부

분이 있어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말하고, 기후변화를 포함한 7대 

공간계획으로 목표 수정을 긍정적으로 검

토할 것을 답변했다. 이병도 의원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미래 서울 구현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기본계획인 만큼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사

회로의 이행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정상린 기자 sangrin.chung@gmail.com

이병도 의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계획 보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 힘, 동대문2)이 9

월 21일(수)에 진행된 제314회 임시

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주

요 정책보고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련 현안에 대해 살펴보고,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방향 재정립 및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현재 학생들이 자신

의 심리상태를 바로 진단하는데 이용

하고 있는 ‘마음건강 자가검진용 앱’

에 대해 자가검진 내용만으로 다른 대

책 없이 바로 병원으로 인계되는 운영 

방식이 대단히 위험함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어떤 사안이던지 진단하기 전

에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라는 의견을 밝혔다. 심 의원은 복지와 

교육의 연관성을 예로 들며 학교 현장

에서 필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교육복

지정책 수립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

제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복지는 취약

계층 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학교에

서 교육받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일반

적인 수준의 교육복지는 간과되고 있

으며, 교육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에도 부서마다 지향점이 다르고 정책

을 추진하는 목적이 달라 교육복지의 

방향성이 모호하고 불분명해지는 양

상을 띄고 있다. 

정상린 기자 sangrin.chung@gmail.com

심미경 시의원, 

학생 정신건강 진단 앞서

“공존의 교육 

가치 실현”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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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진로 설계를 도와줄 직업 체

험 교육이 온라인으로 열린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제9회 온

라인 드림Job ‘마이Job웨이!’를 내년 2월 

말까지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센터장 이

춘혜)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과 향

후 진로 설계 기회를 제공, 미래사회 주인

공으로의 성장을 돕는다.

참가 대상자는 지역 내 22개 중학교 1학

년 3,500여 명의 학생들과 참여를 희망하

는 지역 내 초·중·고 학생들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발전을 거

듭하는 드림잡 페스티벌은 지난해 9천여 

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상시 운

영되는 온라인 체험관은 ▲진로검사관 ▲

학과탐색관 ▲직업탐색관 ▲항공직업탐

색관 ▲진로비전관으로 구성돼 있다. 

‘진로검사관’은 필수 체험코스로서 ‘나

를 찾는’ 시간이다. 초, 중, 고 학교급별로 

온라인 다중 지능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 

후 강점지능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특성에 

맞는 학습법을 배울 수 있다.

나를 키우는 ‘진로탐색관’은 ‘학과탐색

관’, ‘직업탐색관’, ‘항공직업탐색관’으로 

구성됐다. 강점지능별 관련 학과에 대한 

정보 탐색이 가능하며 강서구 특화 분야

인 항공 관련 직업 등 다양한 직업 정보

와 유망 직업인들의 인터뷰 영상을 제공

한다.

마지막 단계로 나를 이루는 공간인 ‘진

로비전관’에서는 미래의 내가 이룰 꿈을 

상상하며 진로비전 선언문 작성을 한다. 

또 진로탐색 활동지를 작성하며 자신의 진

로와 꿈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

행사 참여에 대한 사항은 온라인 드림

Job ‘마이Job웨이!’ 홈페이지(https://

www.gsdreamjob.or.kr)에서 확인 가능하

며 체험을 완료하면 이수증을 발급받고 진

로체험 시간을 인정받는다.

구 관계자는 ”드림Job 행사를 통해 학생

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고 꿈과 미

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는 기회가 되기

를 희망한다”라며 “OX퀴즈, 보물찾기 등 

흥미를 주는 이벤트도 마련한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직업세계를 개척해 나가

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상린 기자 sangrin.chung@gmail.com

강서구 내년 2월 말까지 ‘온라인 드림잡’ 상시 운영
청소년 특장점 고려해 학과·직업 정보 탐색 향후 진로 설계

특히 일교차가 큰 요즘, ‘독감 유행주의

보’가 발령된 가운데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

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독감 예

방 접종을 받은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접

종 전‧후 돌봄 서비스’를 10월 7일부터 제

공한다. ‘광진형 플러스 돌봄SOS사업’과 

연계해 지원되는 이 서비스는 ▲접종을 위

한 외출 동행 지원 ▲접종 후 가정 방문을 

통한 건강 확인, 돌봄 및 생활실태 정비(일

시 재가서비스) ▲식사 지원 ▲주거 편의 

▲단기시설 입소 ▲안부 확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돌봄SOS센터를 통해 제공

된다. 대상은 가족의 빈자리로 돌봄이 필

요한 만 14세 이상 건강취약자와 만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이다. 단, 기준 중위소득

이 130% 이내여야 하고, 기저질환 등의 건

강 상태나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서비스가 지원된다.

구는 돌봄 수요에 대한 공백을 해소함

과 동시에, 접종 전‧후 모니터링으로 접

종 부작용을 방지, 긴급 상황 발생 시 빠

르게 대처하고자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김경호 광진구청

장은 “건강에 취약한 구민들도 불안감 없

이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돌봄SOS센터의 여러 사업을 통해 일상 

속에서 구민 건강을 지원하겠다”라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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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 접종한 건강 취약 광진구민, 돌봄 서비스

만 14세 이상 건강취약자, 만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대상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9월 26일

부터 10월 20일까지 주민을 대표해 자

치활동을 이어갈 제2기 주민자치회 위

원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고 마을의 문제

점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해 마

을 문제를 해결하는 동 단위 주민 대표

기구다. 이번 공개모집 대상은 주민자

치회 3단계 운영 10개 동(▲돈암1동, 

▲돈암2동, ▲안암동, ▲정릉1동, ▲정

릉3동, ▲정릉4동, ▲길음2동, ▲월곡1

동, ▲장위2동, ▲장위3동)에서 제2기 

위원을 모집한다.

성북구는 2018년 동선동과 종암동

을 시작으로 성북형 주민자치의 초

석을 다지고 2020년 20개 모든 동으

로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했다. 현재 

1,000여 명의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활

발히 활동하여 생활 현장 속에서 주민

자치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지역의제

를 발굴, 총 327건의 주민자치계획 사

업을 실행하며 지방자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은 해당 ▲동 

주민등록자 또는 ▲해당 동에 있는 학

교와 기관,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가 있는 사람

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

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성북구는 주민자치회위원 신청자 중

에서 11월에 예정돼 있는 주민자치학

교 6시간 기본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최

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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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기본 교육 수료한 주민 대상… 공개추첨해 최종 선정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생활밀착형 마

을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4자 

협약식이 은평상상허브센터에서 16일 열

렸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

센터와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신사종합사

회복지관,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기

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서로 협력·연계

해 동 기반 주민관계망을 통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주도의 복지생태계

를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지역 밀착형 동 단

위 마을복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

력 △긴밀한 지역 돌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

고 주민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협력 

등 총 3가지가 담겼다.

한편 올해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는 마을 복지생태계 활성화뿐만 아니라 

환경·안전 분야에서 주민과 함께 기후 위

기 없는 마을,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

한 활동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epmaeul.

org)와 센터 공식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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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마을복지 생태계 활성화 협약식

은평마을공동체지원센터-녹번·신사 등 4자간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올해 국토

교통부에서 실시한 ‘2022년 대한민국 

건축행정평가’ 특별부문에서 기초자치

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자치단체로 선정

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축행정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건축행정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

년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 243개 광역·

기초 단체를 대상으로 일반부문과 특별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강동구는 건축물 안전 이슈를 고려하

여 지자체의 ‘건축물 안전 관리 노력사

례’를 평가하는 특별부문에 ‘강동구 건

축안전, 전국을 선도하다!’라는 주제로 

공모를 신청하였고, 신청한 15개의 기초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자치단체 선정 사유는 건축안전

센터를 통해 건축물 생애관리(건축허

가·착공·유지관리·해체 등) 적극 지원, 

우수한 전문인력 채용으로 전문가가 찾

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서비스 실

시 등 노후건축물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김남식 건축안전센터장은 “이번 건축

행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건축물 안전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안전점검을 강화

하여 인명·재산 피해 등 사고를 예방하

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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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건축행정평가 특별부문 선정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영예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27일 오후 2시 

종로TV 유튜브 채널에서 「종로 어린이 

동요축제」를 중계한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동요축제는 아동

에게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

대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 7월 예선을 통과한 독창 19팀, 중창 

6팀, 총 25개 팀이 경연에 참여하며 1·2부

와 축하공연, 시상식 등을 진행한다.

축하공연으로 1부에서는 종로구립 소년

소녀합창단의 멋진 애니메이션 메들리를, 

2부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테마로 이준상 

곡예사가 근사한 서커스 무대를 선보인다.

시상은 동요, 인기상 등 부문별 진행한

다. 심사위원 채점으로 동요부문 수상자

를, 실시간 문자 투표로 인기상 부문 수상

자를 정하고 종로구청장 상장을 수여할 계

획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어린이들이 그간 열심

히 연습한 노래솜씨를 뽐내며 즐거운 추억

을 쌓길 바란다”며 “아동의 꿈과 재능을 키

워줄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마련하겠다”

고 강조했다.

정상현 기자 shj02080@naver.com

종로 초등생 ‘어린이 동요축제’
초등학생 25개 팀 참가… 종로TV 유튜브 송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제17회 임산

부의 날을 맞아 금천구에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마련

했다고 밝혔다.

‘임산부의 날’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

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10월 10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 인식을 높이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금천구가 준비한 행사는 비대면 프

로그램 ‘나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과 대면 

행사인 ‘맘스(mom’s) 심리검사’다.

‘나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은 무드등 만

들기 프로그램이다. 임산부 50명을 대상으

로 하며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geumcheon.go.kr) 통합예약에

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한 임산부는 10월 8일(토) 오전 10

시까지 줌(ZOOM)에 접속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만들기 부부 키트(2인용)

는 참여자의 가정으로 배송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

고,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회 분

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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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22년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무드등 만들기 프로그램 및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진행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지난 8월부터 강

북구 13개 동 동장, 팀장과의 비대면 화상

회의를 정례화해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

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는 지역민원, 숙원사업들을 해결함에 

있어, 동별 주요 동향을 청취하며 주민소

통을 강화하기 위한 이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화상회의는 매주 

금요일(첫째·셋째주 팀장회의, 둘째·넷째

주 동장회의)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지난 5일(월)은 태풍 ‘힌남노’가 격상함

에 따라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화상

회의도 진행했다. 이 구청장은 이날 각 동

별 수해 취약지역을 보고받은 뒤 밤10시부

터 12시까지 수해취약지역의 안전을 점검

했으며,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늦은 밤까

지 근무하는 직원들도 격려했다. 화상회의

의 주요 내용은 사건사고 등 동별 특이사

항, 구정 주요 정책현안, 동별 건의사항 및 

지역민원 해결방안 등이다. 현안사항에 대

한 각 동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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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강북구청장, 13개 동 화상회의
지역현안 해결 앞장… 정례화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도봉을 만들고자 

「2022년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우

리는 참 좋은 어깨동무’」를 연다.

‘우리는 참 좋은 어깨동무’는 장애인

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도봉을 

주제로 한 장애인 인식개선 창작물을 공

모한다. 참가는 도봉구민, 도봉구 소재 

학교, 회사에 다니고 있는 학생 혹은 직

장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공모는 학생부(영유아, 초, 중, 고교)

와 일반부(성인)로 나뉘어 진행한다. 공

모 분야는 ▲글(글짓기, 감상문, 시)(A4 

용지 2페이지 이내) ▲그림, 캘리그라피

(8절지) ▲사진(3,000*2,000픽셀 이상 

5MB 이상 JPEG파일) ▲동영상(3분 내

외의 선명한 AVI파일)이다.

접수기한은 오는 10월 21일까지며, 

결과는 11월 4일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총 25명에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도봉구청장상이 수여

되며, 시상식과 전시회는 12월 중 진행

할 예정이다. 응모는 도봉장애인종합복

지관 3층 사무실(마들로 664-23)로 방

문하거나, 이메일(dbwelfare@hanmail.

net)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내려받기 

등 공모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도봉구 홈페이지(알림/예산, 행사/모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모전에 응

모한 참여자에게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등 소정의 상품이 지급된다. 

이벤트 상품은 지역사회복지 기관들의 

후원으로 마련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

은 “어깨동무란 함께한다는 의미와 더

불어 어울림, 깨달음, 동일함, 무한함을 

함의한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차

별 없이 동등하게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들어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상린 기자 sangrin.chung@gmail.com

‘우리는 참 좋은 

어깨동무’ 개최

도봉구, 장애인 인식개선 작품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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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성남시가 상습적인 차량 

정체를 겪는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기

교의 확장과 재가설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용인시와 성남시간의 갈등도 경기도 중재로 

해결 국면을 맞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상일 용인시장, 신

상진 성남시장은 2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간 상생업무 협

약’에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정춘숙 국회의

원, 안철수 국회의원, 강웅철 도의원 등이 함

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두 시장

의 협의와 결단이 있었고, 국회의원과 도의

원분들도 도와주셨다. 민생 문제에 당이 무

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협치 모델을 경기

도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으로 확산하는 좋

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정말 숙원이었는데 

드디어 잡혔다”며 “용인과 성남이 적극적으

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전국 자치단체 협치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협치 모델의 방아쇠 

역할을 고기교가 해줬다”며 “앞으로 경기도

에서도 모든 시·군간 갈등 또는 합의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상생협력 협약안에는 ▲

고기교 주변 난개발 방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고기동 주변 민자도로 사업과 연계

한 주변지역 교통난 해소 ▲고기교 주변 도

로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 추진, 고기교 확

장사업협력 ▲인근 도로(용인시 중로3-177

호선) 조기 건설 및 확장을 통한 교통량 분

산 등이 담겼다. 

고기교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을 잇는 길이 25m·폭 8m 다리

로 용인시가 1986년 최초 건설했다. 교량 북

단은 성남시가, 남단은 용인시가 각각 소유

하고 있어 고기교를 재가설하거나 확장하려

면 양 시의 합의가 필요하다. 

용인시는 고기교 인근 상습적인 차량 정

체, 하천 범람으로 인한 고충 민원 등으로 고

기교 확장을 추진했던 반면 성남시는 유입될 

교통량 분산 대책을 요구하는 등 의견 차이

를 보여왔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5일 ‘경기도-

용인시-성남시 간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

고 실무 논의를 위한 도로·하천 등 협의회를 

구성해 약 7개월 동안 의제별 실무협의를 이

어갔다. 

김동연 “민생 문제에 당 의미 없어. 협치 모델 확산해야”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교통개선 상생협약식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오는 10월 14일

(금)부터 15일(토)까지 일산호수공원 한울광

장에서“ 2022 고양곤충 페스티벌 ”을 개최한

다. 곤충 페스티벌은 ‘곤충아 놀자!! 달려라 

곤충!!’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

족이 함께 곤충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내

용으로 진행된다.

고양시 곤충농가와 양봉농가가 참여해 더

욱 풍성하게 진행되는 이번 곤충 페스티벌은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애완용 곤충과 단

백질의 으뜸인 쌍별귀뚜라미, 환경을 정화시

키는 동에등애,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 등 다

양한 곤충과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15일(토)에 진행되는 축하행사는 어

린이 오케스트라와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카

혼 연주,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곤

충게임 등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또 배추흰나비와 암끝검은표범나비, 

호랑나비애벌레 등 나비류와‘나뭇가지 위를 

달리는 장수풍뎅이’이벤트 대회 등 놀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시간으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곤충 페스티벌을 통해 

어린이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

며, 곤충은 자연을 지탱하는 소중한 자원인 

만큼 새로운 소득창출원으로 곤충농가에 도

움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곤충 페스티벌은 고양시 홈페이지 통

합예약에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다. 기타 사

항은 고양시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환경

농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031-8075-4293, 

4291)  

2022 고양곤충 페스티벌 개최

“곤충아 놀자!! 달려라 곤충!!”에  초대합니다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제20회 양주시민

의 날’을 기념해 오는 10월 4일까지 양주시민

상 포상 대상자를 시민들에게 추천받는다.

시민추천포상 제도는 올해로 20돌을 맞은

‘양주시민의 날’ 기념식에 양주시 발전을 위

해 묵묵히 노력해 온 지역 내 숨은 공로자들

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아 포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민추천포상 분야는 ▲법질서확립, ▲사

회복지증진, ▲보건위생증진, ▲문화예술발

전, ▲재난대비확립, ▲농촌발전기여, ▲지역

경제활성화, ▲환경보전, ▲체육진흥, ▲교육

발전, ▲언론발전, ▲유관기관협조, ▲교통질

서확립, ▲여성복지, ▲노인복지, ▲자원봉사 

등 16개이며 분야별 1명씩 총 16명을 선정한

다.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주

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당해 공적분야에 2년 

이상 직접 참여해 현저한 공로를 쌓은 시민

이 해당된다.

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

며 추천서와 공적사항 증빙자료를 오는 10월 

4일까지 양주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으

로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pds8103@

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추천대상자에 대해 공적사실 

확인 후 양주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오는 10월 19일 열릴 ‘제20회 양주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추천포상을 통해 

우리 주변의 숨은 공로자를 찾아 격려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

란다”며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노력

해온 숨은 공로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

다”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kyg9904@naver.com

‘제20회 양주시민의 날’기념 양주시민상 시민추천포상 제도 운영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관장 길재경)은 남

양주시 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사회

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장애가정 돌

봄 지원 프로그램 ‘우리들의 보통날’을 운영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들의 보통날’은 보호자의 사정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 1학년~중등 1학년 

사이 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돌봄 

기간에 따라 일일(긴급)돌봄서비스와 단기

돌봄서비스 중에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일일(긴급)돌봄서비스는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자녀에게 한시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평일 동안 반일제

(14:30~18:30)와 전일제(09:00~18:00)로 나

눠 운영된다.

단기돌봄서비스는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나 타 프로그램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

정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최대 

3개월까지 제공되며, 위기가정의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이용 연장이 가능하다.

장애 자녀의 학년에 따라 월·수·금요일은 

초등 1학년~초등 4학년, 화·목요일은 초등 5

학년~중등 1학년을 대상으로 평일 오후 시

간(14:30~18:30)동안 운영된다.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길재경 관장은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장애가정의 돌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라며 “돌봄이 

필요한 장애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

고 전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이문정 과장은 

“돌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가족들

의 돌봄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들의 보통날’의 이용료는 무료

이며, 이용 신청 및 상담은 남양주시장애인

복지관 가족지원팀(☎070-5001-3350, 070-

4880-3433)에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장애가정 돌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가 개관 2주년을 맞

아 지난 25일 외국인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

이 함께 어울리는 ‘모두‧다함께‧다같이 페스

티벌’을 개최했다.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중국, 베

트남, 몽골, 태국 등 12개국 외국인 주민과 지

역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해 다채로운 행

사를 즐겼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각 국가별 외

국인 주민 자조 모임 회원들이 직접 강사나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

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오전에는 옷, 잡화, 가방, 수제품 등을 판매

하는 플리마켓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1‧2부

로 나눠 나라별 12명씩 총 120명이 참여해 

캥거루 릴레이, 대왕 제기차기, 인간 컬링, 신

발 양궁, 사다리 릴레이 등의 게임을 하는 미

니 체육대회가 열렸다.

네팔 자조 모임은 헤나 체험 부스를 별도 

운영 했으며 나라별 각 자조 모임이 그동안 

활동 내용을 전시하는 전시 부스를 운영했

다. 이 밖에도 자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진

을 보낼 수 있도록 개인 프로필 촬영 부스와 

전문 노무 상담 부스, 심리 상담 부스, 풍선 

아트 부스 등 다채로운 행사 부스 등이 운영

돼 행사의 풍성함을 더했다.

한편,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2020

년 9월 26일 개관한 이해 외국인 주민을 위

한 상담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책과 생활 편익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 22일 문화누

리카드 이용률 촉진을 위해 송산1동과 장암

동 임대아파트 단지로 문화누리카드 이용 가

능 물품 판매 트럭이 직접 찾아가는 ‘누리터’

를 성료했다.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누리터’는 누구나 

누리는 문화놀이터라는 의미로, 문화누리

카드 가맹점에 방문하기 어려운 이용자를 

직접 찾아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

그램이며, 경기문화재단 문화나눔센터에서 

주관한다.

오늘 행사에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50여 

명이 한복, 수공예품 등을 구입해 400여만 

원의 실적을 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의정부시는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

화를 위해 미 발급자 및 발급 후 사용하지 않

는 시민에게 문자와 전화, 우편 발송 등을 통

해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국내여

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1인당 연간 11만 원의 문화 향유 비용을 카

드 형태로 지원한다. 공연, 영화, 전시, 도서, 

음반, 교통, 숙박, 관광시설 등 등록된 문화누

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영근 기자 kyg9904@naver.com

의정부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누리터’ 성료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촉진

부천시는 지난 24일 부천 중앙공원에

서 ‘제14회 부천기업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14회 부천기업한마당’

과 수주도서관에서 개최하는 ‘제22회 북

페스티벌’이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약 

2,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지난 3

년간 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친 기업인들과 시민들이 잠시나마 쉬

어가며 주말을 즐기는 축제로 추진됐다.

이번 ‘제14회 부천기업한마당’에서는 

부천 관내 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알리고 

로봇만들기, 한지 무드등 만들기, 디퓨저 

패키징 등 5대 특화산업 체험, 취업채용

박람회, 시정홍보관, 스탬프 투어를 통한 

네컷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한 해간 고생한 기업인들을 대

상으로 시상도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부천시민은 “공원 산

책도 하고 한지 무드등 만들기 체험을 

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도 다양한 체험행사가 열렸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윤주영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부천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들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

며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민들의 마음

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셨

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재근 기자 sidae1992@nate.com

‘부천기업한마당’… 관내 기업 우수제품 홍보↑↑

5대 특화산업 체험행사, 스탬프 투어 등 행사 진행

용인시, 12국 외국인과 함께 즐겼다

처인구 김량장동 ‘글로벌 잔치’

의왕시 국내자매도시에서 생산된 품질 좋

은 농·특산물과 홍보물품을 축제의 장에서 

선보여 주목을 끌었다.

지난 9월 24일 부터 이틀간 열린 제18회 

의왕백운호수축제에서 의왕시 국내 자매도

시인 전라북도 무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충청북도 괴산군의 홍보 부스가 열렸

다. 홍보부스에서는 자매도시 무주군의 특산

품을 비롯해 괴산군, 서귀포시의 리플렛, 기

념품 등 홍보물품을 전시했다.

특히 자매 결연지인 무주군에서는 대표단

을 파견하고, 사과, 버섯, 곡물, 도라지청, 홍

삼청, 생강청, 천마가공품 등 무주군의 농·특

산품 직거래장터를 열어 시민들의 관심이 뜨

거웠다. 홍보부스를 방문한 한 시민은 “신선

하고 품질 좋은 특산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

다. 의왕시 교류 담당자는 “앞으로도 국내 자

매도시와 지역축제 뿐 아니라 문화행사, 청

소년 활동 교류 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

어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의왕시, 의왕백운호수축제에서 

국내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열려

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오는 10월, 청

년 창업자와 청년이 만나 관심 분야의 직무

를 체험하고 창업과 관련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해 소통하는 ‘청년이 청

년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방 창업(20명), △

꽃집 창업(20명), △카페 창업(10명) 등 총 3

개 분야로 진행되며, 청년 창업자(Hi flower, 

Puer koffee, Forte bello)와 만나 창업 관련 

실무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물어보는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관

련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

록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네이

버 예약 시스템 (https://booking.naver.com/

booking/12/bizes/502089)으로 신청 가능하

며,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 여주 청년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자와 청년 수강생

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의미 있는 시간

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이 청년에게’ 프로그램 진행

양주소방서(서장 정상권)는 지난 24,25일 

이틀간 열린 양주시 천일홍 축제에서 119안

전체험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119안전체험 행사장은 79명의 인원

(소방공무원 19명, 의용소방대 40명 등) 과 

12종의 장비(119이동안전체험차량, 펌프차 

등)가 동원되어 3개 부스를 포함한 총 7종의 

체험존을 운영했다.

행사기간 동안 119안전체험 행사장에는 

약 2700여명의 시민이 방문하여 119이동안

전체험차량, 물소화기, 소방타투, 영이·웅

이 포토존, 불 타겟 다트총게임, 심폐소생술

(CPR) 등 다채로운 안전교육을 체험하였다.

특히 물소화기체험장, 심폐소생술(CPR)체

험장, 119이동안전체험차량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력을 학습할 수 있어 어린이 및 학부모들에

게 큰 호응을 얻었다.

양주소방서 천일홍축제 

119안전체험장 성황리에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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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권희태)

가 노인 안전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충남이 올해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노인 대상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피해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치안행정

력을 집중키로 했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6일 제28차 정

기회의를 통해 확정한 ‘지역 맞춤형 노인 

안전 치안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도내 노인 인구가 급증하며 

노인 대상 범죄와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분야별로 진행 중인 노인 관련 

치안행정을 통합적으로 접근‧추진하기 위

해 마련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만 65세 이상 노인

은 43만 1843명으로, 전체 212만 1082명

의 20.4%에 달하고 있다.

전체 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인

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

된다. 도내 노인 대상 범죄 건수는 2015년 

4366건에서 지난해 4188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발생률은 2015년 6.3%에서 2021

년 7.7%로 늘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5명 가운데 1명은 

만 60세 이상이며,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

반 가까이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

났다.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17년 159

건에서 지난해 32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

고 있고, 치매 노인 증가로 실종도 늘고 있

는 추세다. 이에 따라 수립한 대책은 ‘노인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노인이 안전한 충

남’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 강화 △노인 치안 사각지대 해

소 등으로 잡았다.

10대 추진 과제로는 △전화금융사기 피

해 예방 활동 추진 △범죄 예방 안전시설 

보강 및 지역 순찰 강화 △범죄예방환경설

계(CPTED) 및 범죄예방진단 활성화 △학

대 피해 노인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과의 협업 △고령 운전자 계도‧단속, 면허

증 반납 제도 활성화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찾아가는 노

인 교통안전교육 추진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및 실종 노인 조기 발견 체계 확립 △

‘학대 노인 지킴이 센터’ 운영 강화 △지역

치안협의회 활성화 및 자치경찰 전담팀 운

영 등을 내놨다.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선 사기 

수법과 대면 편취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문자를 전송한다.

금융기관 창구 직원을 대상으로는 노인 

고액 인출‧이체 등 특이 동향 발견 시 112

에 신고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절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보안등과 블

랙박스가 결합돼 범죄 저감 효과가 있는 

스마트 보안등 설치를 늘리고, 순찰 활동

을 강화한다.

초고령사회, 노인 안전부터… 치안행정력 집중
충남도 자치경찰위, 지역 맞춤형 노인 안전 치안종합대책 수립‧추진

버스 정류장에 승객이 기다리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무정차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시가 버스정류

장에 승객이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주

는 버스승차 알림시스템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은 버스정

류소에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을 버스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버스승차 

알림시스템’를 설치해 이달 말부터 운

영한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버스승강장 안에 부착된 승차버튼을 

누르면 외부 LED 전광판에 ‘승객 대기 

중’알림문구가 표출되는 장치다. 버스

운전자는 버스 이용 승객이 버스정류

소에 대기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정차

할 수 있도록 해 무정차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시민편의 장치이다. 또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 대기 중임도 미

리 알려 교통약자 승객들의 불편도 덜

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인천시내 버스

정류장 103개소에 ‘버스승차 알림시스

템’설치를 완료했다. 이 장치는 별도의 

전원 없이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사

용해 전기료 절감은 물론 탄소중립 실

천에도 기여하게 된다.

성하영 인천시 버스정책과장은 

“버스승차 알림시스템 이외에도 버

스승강장 내 BIT(버스정보안내기), 

공공와이파이, 냉난방 시설 등 편의

시설물 확충과 함께 버스 승강장(쉘

터) 설치도 확대하고 있다”며 “시민

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

용할 수 있는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

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데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버스정류장 무정차 사례 예방 총력

103개소에 승차 알림시스템 설치… 승객 패스 줄어들 듯

서해안권 유일의 해양치유센터를 조성 

중인 태안군이 해양치유 대표도시로 발돋

움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에 나서고 있

다. 군은 지난 15일 군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9일까

지 남면 몽산포·달산포 일원에서 군민 60

명을 대상으로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건강의 중요성이 커

지면서 치유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군은 

태안만의 특색 있는 해양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치유 산

업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교육은 해양치유, 해양기후치유, 힐링테

라피, 탈라소테라피, 아트테라피, 해수활용

요법, 해양노르딕워킹 등 각 과정별 전문

강사의 지도로 진행되며, 1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군민들이 현재 교

육에 임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군민은 “해양치유 산

업이 미래에 크게 성장할 것 같아 일찌감

치 교육을 신청했는데 실습 위주로 교육이 

진행돼 자격증 취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

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교육 종료 후 실습 및 1·2차 평가에 이어 

민간 자격증이 부여되며, 군은 합격자들이 

최소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

원하고 내년 해당 전문 분야별 심화교육을 

추가로 진행해 전문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28개 해수욕장을 비롯한 다

양한 해양레저 콘텐츠와 휴양 인프라를 활

용해 해양시대를 선도해 나가기로 하고 민

선7기 이후 해양치유 산업 유치에 공을 들

여왔다.

특히, 남면 달산포 내 해양치유센터 건

립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자연공원법 시

행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지난해 8월에

는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올

해 3월 착공의 결실을 맺었다.

해양치유센터는 지하1층·지상2층 연면

적 8543㎡ 규모로 조성되며 해수풀과 테라

피실, 마사지실, 피트실, 솔트실 등 다양한 

해양치유서비스 시설이 들어선다. 총 사업

비 34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이다.

가세로 군수는 “해양치유가 활성화된 독

일을 찾아 시설 2곳과 MOU를 체결하고 지

난해부터 충남도와 함께 해양치유 시범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해양치유센터의 성

공적 운영을 위한 철저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며 “피트와 소금, 머드, 모래 등 다량

의 해양치유자원을 활용,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태안의 미래 백년을 힘차게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서해안권 유일의 해양치유센터 조성 중

‘미래 백년 먹거리’ 해양치유 산업 준비 ‘착착!’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주(9월 4주)

의뢰된 검체에서 대전지역 첫 계절 인플루

엔자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연

계하여 매주 대전지역 국가호흡기바이러

스통합감시(K-RISS) 협력병원에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호흡기 

질환 원인병원체를 분석하여 바이러스성 

호흡기감염증의 계절별 유행양상을 감시

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번에 발견한 인플

루엔자바이러스는 A(H3N2)형이라고 설

명하며, 2022 ~ 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

행주의보 발령(9.16.)과 맞물려 해마다 동

절기에 유행을 보였던 인플루엔자바이러

스가 코로나19와의 동시유행(트윈데믹)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당

부했다. 한편 연구원은 올해대전지역에서 

첫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을 계

기로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인 올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집중적으로 실험실진단 감

시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

지에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는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

어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두통, 근육

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등 전신증상

과 38℃ 이상의 고열,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코로나19와도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인플루엔자 역시 손 씻기, 마

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

키고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의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9월 21일 어린이, 임

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에 대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

시하고 있다.

대전시, 올해 첫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

호흡기 감염증 계절별 유행양상 감시
천안흥타령춤축제와 함께하는 건강증진

관이 다양한 건강정보와 체험으로 돌아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운

영을 마쳤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으로 진행된 이번 천안흥타령춤축제 2022

는 ‘흥으로 일상회복’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천안종합운동장

과 천안 시내 일원에서 펼쳐졌다.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했던 

축제장에는 관람객 86만 명이 방문하며, 

천안흥타령춤축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명

실상부 세계적인 축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켰다.

천안시 서북구‧동남구 보건소는 ‘건강

한 일상 회복과 더불어 건강생활 실천 분

위기 조성’이라는 주제로 9월 21일부터 25

일까지 천안종합운동장에서 건강증진관

을 운영했다. 건강증진관은 ▲국가암검진 

등 5대암 바로 알기 ▲자기혈관숫자 바로

알기(고혈압, 당뇨 자가측정 실습 등) ▲스

트레스 측정기를 통한 건강상담 ▲ 혈압‧

혈당 및 스트레스 측정 ▲우울 및 정신건

강 척도검사 ▲치매 조기검진 캠페인 ▲뽑

기, 룰렛, 추억의 두더지 잡기 게임 등 다양

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흥타령춤축

제의 열기에 힘입어 건강증진관에서 시민

들은 보건소의 다양한 건강 지원사업과 프

로그램을 즐기며 자기 건강 관리를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건강한 일상 

회복을 주제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

두가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천안흥타령춤축제 건강증진관, 축제 성료

천안종합운동장에서 건강증진관 운영

최재구 예산군수가 코로나19 사회

적 거리두기 완화로 잇따라 개최되는 

읍·면 체육대회 현장을 찾아 격려하는 

등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 제17회 삽교읍민 체육대

회가 열린데 이어 23일에는 제16회 광

시면민 체육대회 및 화합한마당 축제, 

제14회 봉산면민 체육대회가 각각 개

최됐다.

또한 24일에는 제16회 대술면민 한

마음체육대회와 제3회 대흥면민의 날 

기념식 및 제13회 면민체육대회, 제14

회 응봉면민 체육대회, 제12회 고덕면

민 한마음 체육대회, 제19회 오가면민 

화합한마당 행사가 각각 열렸다.

오는 10월 1일에는 제29회 신양면

민 한마음 체육대회와 제12회 신암면

민 한마음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10월 7일에는 제33회 덕산면민 체육대

회, 10월 29일에는 제10회 예산음민 화

합한마당이 개최될 예정이다.

최재구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 기간 행사가 개최되지 못했는데 3

년만의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로 군민

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마련돼 기쁘다”

며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개인 위생관리를 통해 코로나19가 하

루 빨리 종식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

한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재구 예산군수, 체육대회 현장서 ‘소통 행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한 마음 되는 화합의 장 마련

다음 달 1일 개최되는 제68회 백제문화

제를 앞두고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개막

식과 대표 프로그램 일정을 공개했다.

제68회 백제문화제는 오는 10월 1일 열

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같은 달 10일까지 

열흘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펼

쳐진다.

10월 1일(토) 오후 6시 30분 구드래 주

무대에서 전개될 개막식에선 식전 및 공식

행사, 백제 계산공주 쇼케이스, 인기가수 

축하공연, 멀티불꽃쇼가 마련돼 있다.축하

공연에는 인기가수 브레이브걸스, 장민호, 

남진, 김혜연, 유지나 가수들이 출연해 흥

을 돋울 전망이다.

개막식 전날인 9월 30일(금)에는 백제문

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백제 혼불채화

(고천제)에서 점화 퍼포먼스와 봉송행렬

이 진행된다.

10월 2일(일)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

지 3시간 동안 ‘백제사비천도 페스타’가 준

비돼 있다. 

백마강을 배경으로 사비(부여)천도 행

렬을 수상·지상행렬로 재현한다. 이와 함

께 사비정도를 축하하는 사비정도 고유제, 

인기가수 자이언티, 최예나, 김나희가 출연

하는 축하공연으로 구성된다.

10월 3일(월)에도 구드래 주무대는 가을

밤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공연무대로 채

워진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국악과 함

께하는 ‘부여군충남국악단 특별공연’과 그 

뒤를 이은 팝페라 가수 고현주, 국악인 지

유진, 유빌라테 어린이합창단, 아카펠라 제

니스, 댄스팀 할리퀸이 출연하는 ‘백제 울

림 음악회’가 진행된다.

이  밖 에  다 채 로 운  프 로 그 램  및  공

연 에  관 해 선  제 6 8 회  백 제 문 화 제  홈

페이지(www.baekje.org/kor/html/

sub02/020202.html)를 참고하면 된다.

부여군, 제68회 백제문화제 대표프로그램 일정 공개

홍성군은 전입신고와 학생전입축하금 

신청을 희망하는 관내 대학생의 편의 도모

를 위해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이동전

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생전입축하금은 다른 시군구에서 홍

성군으로 전입하는 관내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에게 20만원을 지원하고, 

주소 유지 6개월마다 20만원을 추가 지원

하는 사업으로 관내 학생들의 홍성군 전입

을 축하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동전입신고센터는 오는 9월 28일 청

운대 수신관, 9월 29일 혜전대 협동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하루씩, 총 

이틀간 운영할 예정으로 신분증과 학생증

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학생전

입축하금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이동전입신고센터는 홍성읍·

홍북읍 주민자치회와 합동으로 전입 캠페

인을 펼쳐 더 많은 학생이 혜택받을 수 있

도록 군민이 직접 나서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선용 기획감사담당관은 “행정복지센

터 방문이 어려워 전입신고와 학생 전입 

축하금 신청을 하지 못했던 학생들 또는 

지원 사업을 알지 못했던 학생들이 이번 

이동전입신고센터를 통해 홍성군민으로

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전입과 출산 등 각종 분야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홍성군 전입시, 학생 전입축하금 제공
9월 28~29일까지 대학교 이동전입신고센터 운영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에서는 일선 

학교의 민주주의 실태와 민주시민교육 실

천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충

남형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개발해 매년 

지수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년도 진단 문항은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 수립 

▲민주시민교육 실행을 주요 지표로 교

원 28문항, 학생·학부모 27문항을 구성했

으며, 10월 3일(월)부터 28일(금)까지 한

달간 충남 지역 전체 단설유·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충남형 학교민주주의 지수 진단’을 실시

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에서는 도내 학교 업

무담당자 747명을 대상으로 ‘충남형 학교

민주주의 지수 진단과 활용을 위한 업무담

당자 온라인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올해 충남형 학교민주주의 

지수 진단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이뤄

졌으며, ▲충남형 학교민주주의 지수 진단 

목적 안내 ▲2021년 진단 결과 ▲2022년 

진단 개요와 방법 ▲진단 결과 활용 순으

로 진행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민주주의 지수 

진단’은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학교가 변

화하고 발전하기 위한 해법 찾기가 근본

적인 목적이다.”라며, “진단 결과의 정확

도 및 지수 활용의 적합성 제고를 위해 최

대한 많은 인원이 조사에 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당

부했다.

충남교육청, ‘충남형 학교민주주의 지수 진단’ 개발 

도내 전체 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진단 실시 



 시 대 일 보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9| 로컬 |

LA 방문 지난 24일 이철우 도지사를 단장

으로 한 경북도 경제․통상 사절단은 대뉴욕

주한인상공회의소와 100만불 상당의 마케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대뉴욕주한인상공회의소는 1977년 9월 

창립된 ‘뉴욕 한인실업인협회’가 전신으로 

1994년 ‘뉴욕한인상공회의소’로 개칭해 활동

하다가 2006년 뉴욕·뉴저지·코네티컷의 3개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상공인들의 경제

협력체이다.

이철우 도지사와 대뉴욕주한인상공회의

소 김성권 회장은 경북 기업에 마케팅 전

략수립 수행관리를 위한 투자를 약속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경북도의 통상정책 연

계방안을 모색하고  경북의 대표 화장품 

제조업체인 가람오브네이처는 현지에서 

코리안컬처럴과 수출 100만불 계약도 체

결했다.

이지사는 LA한인축제 우수농수산물 엑스

포 전시장을 방문해 참가기업 36개사의 상품

을 면밀히 둘러보고 문경미소 오미자 등 경

북도의 우수농산물 가공품을 직접 시식했다.

이날 전시에 참여한 대표들에게 “다양한 

수출 지원정책을 펼쳐 경북의 농수산물이 세

계의 음식의 재료가 되도록 만들어 보겠다”

고 약속하고  미주 한인사회 최대 잔치인 LA 

한인축제의 하이라이트 ‘코리안 퍼레이드’가 

열리는 올림픽가로 향했다.

한인사회와 미 주류사회의 우호와 단합을 

상징하는 퍼레이드를 이끌 그랜드 마샬에 한

국을 대표해 이철우 도지사가 선정됐다.

현지시간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이어진 

코리안 퍼레이드는 내년 한인 이민 120주년

을 앞두고 한인사회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전

진을 다짐하는 대행진으로 펼쳐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배한철 도의장과 나란히 

그랜드 마샬차량에 탑승해 11만 명이 거주

하는 LA한인타운 중심가를 지나며 교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차량행렬이 끝난 후 이철우 도지사는 릭 

조셉카루소 LA시장후보와 박형만 남가주학

원 이사장을 만나 한인사회의 권익신장을 위

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미연방하원의원(캘리포

니아주) 미셀 박 스틸과 미주 해외자문위원

과 및 LA지역 경제인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

지고“해외에서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활동

해 주시는데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경북의 

수출확대와 교민의 정책에 관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로써 2박 3일간의 LA 방문일정을 모두 

마치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우리의 제일 

큰 시장인 미국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지역 

수출을 확대하고 경제를 한층 더 끌어올려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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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미국 현지에서 200만불 수출협약 체결

마케팅투자+수출…그랜드 마샬 이철우 지사 선정

초소형·고효율으로 축약되는 차세대 발전

시스템 ‘초임계 CO2 발전 기술’ 상용화가 세

계 최초로 경주에서 완성될 전망이다.

경주시에따르면 경북도, 한국원자력연구

원, 한화파워시스템, 현대엔지니어링 등 5개 

기관은 지난 23일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기술개발’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

다. 이번 협약은 세계 최초로 초임계 CO2 발

전 기술의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 기

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은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실

증센터’, ‘공동 R&D센터’가 들어설 경주시 감

포읍 소재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조성 공사 현

장에서 개최됐다.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

장,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박원석 한국

원자력연구원장, 한화파워시스템 손영창 대

표이사, 현대엔지니어링 홍현성 대표이사 등

이 5개 기관 수장들이 참석했다.

‘초임계 CO2 발전’이란 CO2를 가열해 초

임계 상태의 CO2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

하는 발전방식이다. 초임계 상태는 임계점보

다 높은 압력에서 작동유체가 액체와 기체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초임계 상태의 CO2를 작동유체로 사용하면 

발전효율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소형

화도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면 기존의 증기발

전 시스템에서 기체인 증기를 고압조건으로 

만드는 것 보다 더 적은 에너지로 초임계 상

태에서 CO2를 고압 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

점성이 낮은 특성 때문에 발전시스템의 핵

심기계에서 발생하는 마찰손실도 줄어 효율

이 높아진다. 또한 동일한 질량일 때 밀도가 

큰 만큼 부피도 감소하기 때문에 핵심기계인 

터보기계의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

어 발전 시스템의 소형화가 가능하고 화력발

전, 태양열발전, 원자력발전 등 기존 발전과

도 연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형원자로

(SMR)에도 적용할 수 있다.

협약을 통해 5개 기관은 △초임계 CO2 발

전시스템 시험시설 구축 및 실증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실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SMR 기반 전력 생산을 위한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기술개발 △초임계 CO2 발전시

스템 수출·산업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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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발전시스템 ‘초임계 CO2 기술’상용화
경주서 완성될 듯… 터빈 돌려 전기생산 방식

권기창 안동시장의 밤낮없는 현장 소

통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중앙 신시장과 강변둔치에 이어 태화

봉 등산로를 방문해 시민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네고 직접 불편·민원 사항을 

경청했다. 권 시장은 현장에서 진정성 

있는 사후 조치 계획을 제시하며 시민

이 만족하고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다.

이날 강변둔치에서 파크골프를 즐기

던 한 시민으로부터 파크골프장 조명 

설치 건의 등을 수렴했고, 태화봉 등산

로에서는 태화봉 정상부 야자매트 설치 

건의부터 흙먼지 털이기 수리 요청까지 

소소하지만 일상 여가생활 속 다양한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권 시장은 시민

들에게 각종 불편사항을 신속히 개선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걸어서 시민속으로’ 현장 행보

에서 나온 시민들의 불편사항 중 △신

시장 장날 좌판 선착순 개설, △버스정

보 안내시스템 수리 등이 해결 완료됐

고, △등산로 풀베기, △야자매트 설치, 

△도로포장 건 등이 추진 중에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개인이든, 조직

이든‘소통’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며 “앞으로

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을 섬기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걸어서 시민 속으로’

운영 과정에서 접수된 시민 불편·민원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건

의자에게 처리계획을 안내하고 분기별 

처리 상황을 점검하는 등 시민들의 소

중한 의견이 사장(死藏)되는 일이 없도

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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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위대한 시민들과

‘밤낮 없는 소통 행보’눈길

추석을 앞두고 포항을 강타한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피해 복구 과정에서 민관

군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재난극

복 자원봉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하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포항시와 포항시자원봉사센터는 ‘힌남노’

가 지나간 6일부터 곧바로 양 기관이 협업

해 자원봉사·후원희망자 접수창구를 개설

했고, 자원봉사자 모집․배치는 물론 관련 상

황을 총괄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

치해 운영에 돌입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은 지난 2017

년 포항 촉발지진 당시 피해 상황과 복구 

과정의 경험에서 재난 대응 골든타임에 

민․관․군이 유기적 협력을 통한 현장 상황 

정보 공유와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

봉사자 신속한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한 조례’를 지난해 제정하는 등 제도화에 

따른 결과이다.

이를 통해 태풍 피해 현황을 가장 빠르

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읍·면·동 이·통장 

등 민간영역과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영역

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복구 봉사 현장 상

황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

고, 이를 포항시 및 경북도와 중앙의 자원

봉사센터와 곧바로 연계해 필요한 대규모

의 자원봉사 인력을 빠른 시간 내에 배치

할 수 있었으며 긴밀한 협업과 노력에 힘

입어 23일 현재까지 군 장병 약 4만 명, 전

국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 1만2,000명, 여

러 시․군 등에서 지원 온 공무원 3,000 명 

등 포항으로 이어진 약 6만명의 자원봉사

의 물결이 지난 2007년 100만 자원봉사자

들의 손길로 기름으로 얼룩진 태안의 해안

을 되살린 것처럼 ‘힌남노’로 상처 입은 포

항을 치유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소중한 

힘이 됐다.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은 재난 구

호 현장에서 이재민 급식, 세탁 봉사, 침

수된 가재도구 정리, 태풍으로 밀려온 막

대한 양의 진흙 청소 등 이재민 구호와 피

해복구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

을 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피

해복구가 국가안보와 더불어 가장 중요

한 임무라고 판단한 포항특정경비지역

사령부(포특사), 육군 제2작전사령부, 특

수전사령부 등 군부대에서는 하루 최대 

5,000여 명의 대규모 병력과 굴삭기 등 

중장비를 포항에 급파해 도로 토사제거

와 침수된 가재도구의 이동, 침수가옥 

정리 등 ‘피해복구 작전’ 및 ‘대민지원 임

무’를 도맡으며 조속한 피해 복구에 큰 

힘을 보탰다.

강수국 기자 aass7909@hanmail.net

재난 극복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진화

포항시, 민관군 협업으로 일상회복 진전

한국기원에서 주최하고 바둑TV에서 주관

하는 2022 편강배 시니어바둑리그 지역투어 

경기가 20일 영천시 아우노펠리스 리조트에

서 열렸다. 2022 편강배 시니어바둑리그는 8

월 15일 개막경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7

경기가 열렸으며, 20일 영천시에서 열린 지

역투어에서는 현재까지 4승 0패로 1위를 달

리고 있는 스타영천 팀과 2승 2패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 데이터스트림즈 팀의 5

라운드 2경기가 진행됐다.

지난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이번 지역

투어 경기는 바둑TV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이날은 경기의 명예심판인 최기문 영천시장

이 참석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 영천’에서 

경기를 시작한다는 개시 선언과 함께 대국의 

막을 올렸다.

또한 이번 지역투어에서는 최기문 영천시

장, 한국기원 이창호 이사, 영천시바둑협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스타영천 팀과 데이터스

트림즈 팀 선수단을 환영, 격려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금까지 해왔듯 스

타영천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둬 우승까지 진

출해서 우리 영천을 전국의 바둑 팬들에게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영천시가 바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

회 유치 등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강수국 기자 aass7909@hanmail.net

2022 편강배 시니어바둑리그 

스타영천팀 지역투어 열려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갓바위 공영주차장

에서 지난 24일, 25일 이틀간 개최된 2022 경

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가 많은 방문객의 호

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보물 제431호 경산 팔공산 관봉석조여래

좌상(일명‘갓바위’)을 전국에 알리는 이번 축

제에는 가을을 즐기는 관광객과 수능을 50

여 일 앞두고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 갓바위

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 등 4만여 명이 축제 

현장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거리를 즐겼

다. 축제의 시작을 알린 다례(茶禮)봉행에는 

경산시장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이른 아침부

터 관봉 정상에 올라 갓바위 부처님께 저마

다의 간절한 소원을 빌었으며,

올해 처음 개최한 제1회 갓바위 소원성

취 전국 어린이 찬불가 경연대회, 여러 스님

이 함께하는 독송·독경, 소원성취 댄스 뮤지

컬 등은 전국의 타 축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색다른 콘텐츠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얻었고, 

밤에는 가족이 함께 보는 무료 영화관도 개

설하여 고즈넉한 산골에서의 가을 정취를 한

껏 즐길 수 있게 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갓바위를 찾아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소원하는 바가 모두 

성취되기를 바란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소

중한 추억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갓바위 

소원성취 축제를 더 발전시켜 시민들이 같이 

즐기고 싶은 축제로, 내년에도 기다려지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수국 기자 aass7909@hanmail.net

2022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 성료

다양한 볼거리·체험거리 인기↑↑

예천군이 이달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계량의 정확성을 확보해 소비자를 보호하

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상

거래용으로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 비자동 저울인 판수동 저울, 접

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 

검사 대상이다. 

해당 저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고된 

일정에 따라 예천읍은 예천스타디움(구 공

설운동장), 그 외 면은 각 행정복지센터에

서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주요 검사내용은 법정 계량기 사용과 오

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등이고 합격판정

을 받은 계량기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며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

야 한다. 전재익 새마을경제과장은 “정기검

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들은 정해

진 날짜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

린다.”고 말했다. 

한편, 계량기 정기 검사 관련 자세한 내

용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

터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 650-6096)으로 문의하

면 된다. 

박균후 기자 vann48@naver.com

예천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경북교육청은 26일 웅비관에서 2022년 하

반기‘공약이행평가단’회의를 개최하고, 새롭

게 구성된 제18대 경상북도교육감‘공약이행

평가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공약이행평가단’은 내부위원 1명과 

외부위원 60명으로 구성했으며, 외부위원은 

경북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공개추첨을 

통해 선발해 도내 전체 각 시·군마다 1명 이

상의 주민이 포함되도록 했다.

앞으로 제18대 교육감 임기 동안 공약 이

행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공약 이행 계획 

수립·변경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자문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선

거 과정에서 도민과 약속한 △모두에게 희망

을 주는 책임교육 △생각하는 수업으로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 △존중과 신뢰로 함께 성

장하는 교육공동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

는 지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꼼꼼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 임기 동안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위원들도 경북교육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소통의 파트너로써 함

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수국 기자 aass7909@hanmail.net

경북교육청 공약이행평가단 출범

주기적 평가·자문역할, 60명 구성

봉화군은 오는 10월 1일 기준 임업

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임야에 대해 내

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지난 6

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

지에 대해 지난 8

월 1일까지 임업직

불제를 접수 받았

으나, 임업직불금 

수혜대상자를 확대

하기 위해 추가 신

청을 진행한다. 

임업직불금은 산

지소재지 읍·면사

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 

시 거주요건 및 종사요건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임업산

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영림

일지 작성·보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현재 봉화군 임업

경영체 등록한 임가

는 365임가이며, 이 

중 7월 임업직불금 

신청 임가는 약 54%

인 197임가가 신청

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신청대상자는 의무 

준수사항을 숙지해 

임업직불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하고, 내년도 신청을 

위해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판매 증빙서

류 등은 올해 완료하

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진호 기자 j3963@hanmail.net

봉화군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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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오는 2027년까지 교통사

고 사망자 50% 감축을 목표로, 교통문

화 정착과 최첨단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에 5년간 총 3천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교통사고 사망자 5개년(2023~2027년)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7년 교통사고 사망

자 387명에서 2021년 255명으로 민선7

기 4년간 34%를 감축한 성과와 사고 원

인 등을 분석해 민선8기 출발과 함께 5년

간 50% 감축 목표를 재설정하고 추진 방

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3년 최초 100명대 진입을 시작으

로 2027년에 100명대 초반까지 감축한

다는 목표다.

※ 감축목표 : ‘21)255명 → ‘23)199명 

→ ‘25)153명 → ‘27)128명

전남도가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

과 휴대폰 사용, 영상 시청, 무단횡단 등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통사고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

나, 고령 사망자 증가와 열악한 도로 여

건, 부족한 인프라 등으로 전국 대비 사

망률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교통문화 정착 ▲고령자

와 보행자 안전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 

▲법과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우선 택시, 화물

차, 배달이륜차 등 영업용 차량 안전교

육 및 민․관․경 협업을 통한 대대적인 교

통 캠페인과 합동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

이다. 도민이 보다 편리하게 교통 민원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토록 교통

불편 신고 전용창구도 운영한다.

고령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노인보

호구역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2배 이상 

확대 지정하고, 고령 운전자 차선 이탈 

경보장치 지원, 고령 운전면허 반납 활성

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할인업체 확대, 보

행자 보호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교통안전 시설물 가운데 그동안 꾸준

히 진행했던 무인단속카메라, 회전교차

로, 과속방지턱, 보행로 조성사업 등은 

필요 구간에 지속 확충하면서, 교차로 조

명타워와 인공지능(AI)이 결합된 보행신

호 연장시스템, 사고위험정보 디스플레

이, 암행 감찰차 등 최첨단 교통시설물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개인형이동장치(PM) 관리 기준안 

등 교통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지난 

민선7기에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교

통 패러다임 전환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를 34%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 며 “민선

8기에는 난폭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등 도민 질서의식 정착과 인공지능 첨단

기술의 교통시설 접목으로 사고 예방 환

경을 조성해 50% 감축 목표를 조기 달성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2027년까지 교통사고 절반↓

‘총 3천억원 투입 5년간 감축계획’ 발표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정부 주

관 ‘2022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

정됐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2022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는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에서 주최하고, 국

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

능력연구원에서 심사 지표에 따른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인적

자원개발 및 관리 분야에 대한 인증을 통

해 능력을 갖춘 인재에게 지속적인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

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서면과 대면 

심사 등을 통해 구성원의 학습 및 역량 

개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지를 

평가하는 인적자원관리(4개 영역‧400

점)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검

증하는 인적자원개발(3개 영역‧600점)

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했다.

남구는 이번 평가에서 최상위 그룹인 

최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으며,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기관은 전국에서 단 4곳

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총평을 통해 

남구청의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극찬했다.

특히 인사고충 상담을 상시적으로 실

시해 개인의 고충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승진 및 전보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신

규 공직자가 조직 및 업무에 순탄히 적응

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점을 높이 평

가했다.

또 행정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부서

별 업무 매뉴얼과 인수 인계서를 작성‧

공유하고, 조직 내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을 개선하기 위해 남구 스튜디오를 활용

한 유튜브 실시간 교육 및 온나라 영상회

의 시스템을 연계한 교육 진행 부분도 눈

여겨 볼 대목으로 손꼽았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오는 28일 세

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에서 열리는 

수여식에서 인적자원개발 최우수 기관

에 2개 부처 공동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

패를 수여하며, 향후 3년간 정기근로 감

독 면제와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지

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

다. 남구 관계자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

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의 결과가 이번 

정부 평가를 통해 입증됐다”며 “행복한 

직장문화 속에서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일까지 잘하는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계

속토록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최우수 기관

전남 함평군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함평군은 26일 “도로보수원 등 현업근

로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함

평군립미술관에서 제1차 안전보건 정기

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환경미화, 도로보수, 청사

경비 등 현업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하고 근로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해 마련됐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 강

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날 교육은 안전보

호구 착용법부터 유해·위험 환경 내 작

업관리 요령 등 산업안전 전반에 대해 다

뤘다. 군은 오는 27일 스트레칭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관리 등 보건교육을 중심

으로 하는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됨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

고 있다”며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26일 안전보건 교육 실시

전라남도가 가을철 영농기를 맞아 필요

인력 42만여 명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

촌인력수급 지원 계획’을 세워 상황실을 

운영하고 도내 35개 농촌인력중개센터 영

농작업반을 풀가동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

에 나섰다.

중점관리 대상 품목과 농작업은 양파․마

늘 정식, 배․고구마 수확, 배추 정식(모종 

심는 일)․수확 등이다. 이 작물의 전남 재배 

면적은 총 2만 1천895ha로 농작업에 필요

한 인력은 약 42만 8천 명으로 추산된다.

전남도는 9월 들어 ‘가을철 농번기 인력

지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도-시군-농협 

간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상황실은 

농작업 진행과 인력수급 현황, 인건비 상

승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시군 인력 운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농촌 인력공급의 중심축에 있는 35개소

의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 기능도 강화

한다. 주요 농작업반을 3천500명으로 확대

해 인력중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농

촌일자리 알선․중개하며, 시군 간 농작업

반을 교류 투입해 중개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 가을철 농번기에는 농협 퇴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광주․전남농협동인회

가 400여 명의 작업반을 구성해 무안지역 

농가에 인력지원을 나선다. 농작업에 특화

된 전문인력으로 농가의 호응이 있어 지역

별 농협동인회로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중개수수료 무료, 

작업반 수송, 간식비․상해보험료 지원 등

을 통해 인건비 상승 억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3~5

개월간 외국인을 고용하는 계절근로자도 

18개 시군에서 역대 최대 인원인 960여 명

을 고용한다. 5개월간 12만 명의 고용효과

를 얻어 농촌인력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

망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정부에 건의한 외국인계절근로제

가 대폭 개선된데다 시군의 적극적인 고용

지원이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법

무부장관과 면담을 통해 건의했던 ‘외국인

근로자 인력선발제도 도입, 통합인력관리

플랫폼 구축․운영’의 경우, 국무조정실, 농

식품부, 법무부 등 정부가 개선 방안을 지

난 8일 확정했다. 앞으로 시군의 업무부담 

경감과 농가의 외국인 고용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농번기 공공일자리 사업 중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일손돕기, 대학생․일

반인 자원봉사활동 참여 극대화에도 집중

할 계획이다.

농촌일손돕기를 바라는 공공기관과 자

원봉사자는 도 및 시군 누리집이나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영농 구직자는 희망 근로지역․작목․임금

수준․작업기간․차량필요 여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희망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등록

하면 된다.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은 농작업지와 가

까운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작업 내용‧인원 

등을 신청하면 된다. 시군별 상황에 따라 

소규모 및 고령 농가를 우선 지원할 계획

이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번

기 적기 인력지원과 인건비 안정화를 위해 

농협-시군과 함께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

했다”며 “도 건의로 외국인계절근로제 등 

관련제도가 개선돼 농촌인력 확보에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내국인 인력지

원과 외국인계절근로제를 통해 농촌인력

수급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봄철 영농기 인력지원 종합상

황실’을 3~6월 운영해 중점관리대상 7품

목에 대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인력지원 및 

품앗이로 16만 7천 명, 외국인 계절근로 연

인원 1만 1천 명 고용, 공무원 일손돕기 및 

자원봉사 등으로 1만 1천명 등 총 19만 명

을 지원했다.

전남도, 가을 농번기 인력 수급 전방위 대응

도내 35개 영농 작업반 풀가동

전라남도는 도로명주소 홍보와 도시미

관 향상 등 건물 주인이 설치한 자율형 건

물번호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건물번호판 

우수 설치 사례와 디자인 공모전을 오는 

10월 1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전남도를 상징하는 참신하

고 창의적인 건물번호다. 우수 설치 분야

와 디자인 분야로 구분해 개최한다.

우수설치 분야는 현재 도내 설치된 1천

720여개를 대상으로 시군 자체 심사 후 도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작을 결정한다. 디자

인 분야는 도로명주소에 관심 있는 국민이

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전남도는 도 심

사위원회와 도민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결

정한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물과 조화

를 이루도록 최소 규격 이상으로 자유롭게 

설치 가능한 건물번호판이다. 건물 번호가 

가게 이름이거나 건물과 어울리는 경우 건

물 번호만으로도 건물번호판을 만들 수 있

다. 디자인 공모전 참여를 바라는 주민은 

자율형 건물번호판에 대한 아이디어를 포

토샵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창작물

로 만들고, 전남도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서식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 결과는 11월께 발표 예정이며 수상

자에게는 총 1천만 원의 상금(2개 분야 32

개 작품)과 함께 도지사(대상․최우수․우수․

장려) 명의의 상장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전라남도 누리집과 누리소통

망(SNS)에 게시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전시회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선정

된 디자인은 누구나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도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

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을 참고

하고, 궁금한 사항은 전남도 토지관리과

(061-286-7642)로 문의하면 된다.

박석호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집 도로명주소에 대

한 관심을 높이고, 전남만의 특색 있는 디

자인의 건물번호판이 나올 것으로 기대

한다”며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전남, 우리집 건물번호판 뽐내세요

우수 설치 사례와 디자인 공모전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에 초가을 정

취를 담은 꽃무릇이 만개해 방문객의 눈

길을 사로잡고 있다.

우드랜드 산책로 입구에서 100m 구간

을 붉게 물들인 꽃무릇은 지난해 우드랜

드 명품화를 위해 식재됐다.

꽃무릇의 다른 이름은 ‘석산(石蒜)이

다. 비슷하게 생긴 상사화와는 달리 붉은

색을 띈 꽃이 피며, 습한 땅에서 무리 지

어 자란다.

길이 30~50cm이고 너비는 1.5cm로 

여러해동안 피고 지기를 반복하며 9월

에 길쭉하게 올라와 보름 정도 만개한 

후 진다.

장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객들

이 즐겨 찾는 산책길이 되도록 초화류와 

다년생 꽃들을 식재하는 등 경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 꽃무릇 보러 오세요”

초가을 정취물씬 방문객 ‘눈길’

‘2022 목포 문화재 대(大)야행’이 낭만 

가득한 가을밤을 선물하며 지난 25일 마무

리됐다.

목포의 대표적인 가을 행사로 자리매김

한 ‘문화재 대야행’은 지난 23~25일목포근

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34개 프로그램

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올해는 여름 휴가

철에 맞춰 지난 7월 29~30일 ‘문화재 소야

행’이 개최됐다.

메인존인 근대역사 1관~경동성당~근대

역사2관에서는 뮤지컬 ‘청춘연가’, 퍼포밍

쇼 ‘항구의 소리’, 근대 재즈 콘서트, 길놀

이 퍼포먼스 ‘타임슬립 to 목포’, 근대역사 

체험 ‘난영거리 그때 그 시절’ 등이 어린이

에게는 재미를, 어른에게는 추억을 제공했

다. 구)호남은행 목포지점 건물에 조성된 

‘목포 대중 음악의 전당’ 개관에 맞춰마련

한 뮤직존에서는 1897 항구 콩쿠르, 가을

밤의 심포니, 시립합창단 공연등 가을밤을 

빛내는 공연이 펼쳐졌다.

구)심상소학교에 마련한 키즈존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장주원 선생의 옥공예체

험과 인형극 ‘북촌사람들’, 문화재 골든벨 

등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샌드아트, 로드페인팅 등 체

험 프로그램과 공방, 아트 갤러리, 또깨비 

장터, 문화 공연 등이 곳곳에서 진행돼 가

을밤을 더욱 빛냈다.

2022 목포 문화재 대야행, 낭만의 가을밤 선물

시립 합창단 공연 등 가을밤 공연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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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sidae1992@nate.com

경기도는 지난 24일 경기북부 도민들과 

함께 DMZ의 가치와 미래, 평화 비전 등을 

논의하는 ‘2022 렛츠 디엠지(Let’s DMZ) 

경기도민 포럼’(이하 경기도민 포럼)을 성

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진행된 이번 포

럼에는 김포, 파주 등 경기북부·접경지역 

11개 시·군 도민 204명이 참여했으며, 킨

텍스와 경기문화재단, ‘평화통일비전 사

회적대화 시민회의’가 주관, 통일부가 후

원했다.

‘경기도민 포럼’은 사회적 대화 방식으

로 진행됐다. DMZ와 평화의 가치에 대해 

도민들은 이념 간(진보/보수), 세대 간, 지

역 간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날 204명의 경기북부 도민들은 상호

존중과 배려 속에 하나의 합의와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민 

서로의 견해와 입장을 확인하고 공유하기 

위해 경기도민 포럼에 참석했다.

경기도민 포럼이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

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

하며 객관적인 운영이 필수 조건이다. ‘경

기도민 포럼’의 운영위원회는 7대 종단과 

진보·중도·보수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

인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 시민

회의’의 박경석·이태호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대표, 

최우영 경기비전포럼 대표, 은희만 고양

통일나무 집행위원장, 이재희 6.15남측위

원회 고양파주본부 집행위원장 등 6명으

로 구성했다.

운영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사회적 대화

의 ‘객관적인 의제 선정’과 ‘정보 제공’이

다. 의제 운영위원회는 4차례 회의를 통

해 대화의 의제로 “DMZ 하면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DMZ의 모습은?”

을 선정했다. 사전 자료집 제작과 발표에

서 보수·진보 일방의 주장을 배제하고, 비

무장지대(DMZ)의 생성배경·역사·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도민참여단에 제공

했다.

‘경기도민 포럼’의 주인공인 도민참여단

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

관 한국리서치가, 효율적인 행사 운영은 

타운홀미팅 전문기관 ORP연구소가 맡았

다. 한국리서치는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경기 북부 도민 1,000여 명에게 경기도민 

포럼을 안내 및 전화 면접을 실시했다.

지역 인구비중을 감안, 성·연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율적 참석 의사를 가진 

경기북부 도민 258명을 선정했다. ORP연

구소는 당일 참석한 도민참여단 204명을 

20개 조로 구성하고, 사회적 대화 퍼실리

테이션을 제공하며, 3개의 세션과 폐회식 

등 행사 전반을 효과적으로 운영했다.

오산시 죽미령 평화공원에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마음들이 모여 평

화 동산을 조성했다.

지난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

시협의회(수석부회장 문미진)에 따르면 

죽미령 평화공원 일대에서 이권재 오산시

장, 자문위원, 북한이탈주민, 오산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나무와 야생화 등을 

심었다.

이번 행사는 1950년 7월 5일 유엔군 최

초 참전지인 죽미령 평화공원 내에 평화 

동산을 조성하여 전국적으로 평화를 상징

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한편 스미스 평화

관을 통해 지역사회 통일여론 확산 및 평

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조성을 위해 활

기차게 활동을 전개하고자 마련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평화공원 조

성을 통해 남과 북이 하나되는 화합의 시

간을 가지길 바라며, 아름답게 꾸며진 죽

미령 평화공원을 방문객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

시 협의회는 청소년 온라인 통일 골든벨

을 개최해 청소년들에게 평화·통일에 대

한 올바른 이해와 비전 공유하는 등 청소

년들의 건전한 인식과 담론을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조금이나마 고향을 느끼게끔 북한음식 만

들기(김장) 등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통합

을 위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미정 도의원(더민주, 오산1)은 23일 경

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관

계자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논의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미정 의원은 오산시의 숙원사업인 강

남, 분당, 동탄, 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 

수원비행장의 조속한 이전 추진 등 지역발

전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분당선 연장 사업은 주민의 신속

한 이동과 교통불편해소를 위해 협력을 요

청했다. 이외 공공형 산후조리원, 야간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 및 환경교육 확대, 도립 물향기수목원 

새단장, 학교운동장 야간 주차장 개방 등 

여러 사업에 대하여도 논의 했다.

아울러 수원비행장의 조속한 이전은 소

음피해, 주민안전,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주민협의체를 결성해 움직이겠지만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역

설했다.

김미정 도의원은 “오산의 지역발전을 위

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중앙정부의 협력

이 꼭 필요하고 오산시 자체사업도 경기도

와 중앙정부의 노하우 전수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경기도의회, 오산시, 경기

도, 경기도교육청, 중앙정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3일 코로

나19 팬데믹 시대 변화에 따른 글로벌 학

습도시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22년 

유네스코 학습도시(UNESCO GNLC) 안산 

세계시민교육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26

일 밝혔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개

최된 이번 포럼은 이민근 시장과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세계시민교육 국제기구 

관계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됐다.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적 평

생학습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세계

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GCE)’을 주제로 ▲세계시민교육 안산 공동

선언 ▲데이비드 아초아레나 유네스코평

생교육국제기구 원장 기조강연 ‘포스트 코

로나시대 세계시민교육 동향 및 글로벌 학

습도시 전망과 과제’에 이어 다양한 주제강

연과 국·내외 사례가 소개됐다. 안산시에

서는 전은경 안산시평생교육협의회 부위

원장이 ‘유네스코 학습도시 안산시의 세계

시민교육 실천사례’를 주제로 글로벌 평생

학습도시 안산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민근 시장은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

한 평생학습문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학습하는 포용적

인 글로벌 학습도시 안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미정 의원, 

오산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사업 논의 시동

안산시, 2022 유네스코 학습도시 

안산 세계시민교육 국제포럼 개최

오산시, 한반도 평화 기원 죽미령 평화공원에 동산 조성

이권재 시장·북한이탈주민 등 100여명 참석 나무심기 진행
공급가격 인하시 차액 지원… 공급가격 재산정

‘렛츠디엠지 경기도민 포럼’ 성료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기존 관내 공

공급식시설(노인·장애인·아동·종합복

지시설·어린이집·유치원·요양병원·요

양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파주쌀의 

공급가격을 26,420원/10kg에서 20,220

원/10kg으로 인하하는 지원사업을 추

진한다.

이번 사업은 파주쌀을 공급 확대해 먹

거리 취약계층의 급식환경을 개선하고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급식시설

에서 사용하는 파주쌀(일반,GAP)과 정

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파주쌀 공급가격 인하는 기존 정부관

리양곡 판매가격(26,420원/10kg)이 시

장가격보다 높아 21년산 시장격리곡 매

입가격을 감안해 파주쌀의 공급가격을 

재산정했다. 인하된 쌀 공급가격(20,220

원/10kg)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파주쌀

을 공급받을 수 있어 공공급식시설의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가능 시설은 파주시에 주소를 둔 

공공급식시설(노인·장애인·아동·종합

복지시설·어린이집·유치원·요양병원·

요양시설)로, 파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상시 접수를 받는다.

김은희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파주쌀 

공급가격 인하를 계기로 보다 많은 먹

거리 소외계층에 질좋은 공공급식을 확

대하고, 파주형 공공급식 체계를 확립하

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10월 31일까지 화성행궁 광

장 일원에서 수원시 대표 캐릭터 ‘수원

이’ 조형물을 전시한다.

‘수원이’ 조형물은 가로 4.6m, 세로 

3.5m, 높이 4.4m 크기의 초대형 벌룬

(Balloon, 풍선)이다. 수원시는 ‘수원이’ 

캐릭터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조형물을 

제작했다.

9~10월 중에 열리는 ▲제59회 수원

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

현 ▲2022년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

2022년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 등 축제 

기간에 진행돼 관람객들에게 수원이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이를 적극적

으로 홍보하기 위해 롯데월드타워 등에 

설치됐던 조형물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며 “많은 사람이 가족·연인·친구와 함

께 수원이 조형물을 감상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이는 수원시에서 최초로 발

견된 ‘수원청개구리’(환경부 멸종위기 1

급 보호종)를 활용해 만든 수원시 대표 

캐릭터로 지난 2016년 6월 탄생했다.

하남시 기업인협의회(회장 문양수)는 9

월 20일 17시에 하남벤처센터에서 하남

시 기업의 저변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하남시 기업인 협의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하남

시 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 하

남시 산업 발전 방향 논의 및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재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단

장 겸 위원장으로 활동중인 이배용 전 이화

여대 총장이 특별 강연자로 참석해 “역사

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

하였다.

문양수 하남시 기업인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

남시 기업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번 포럼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하남시 

기업인 여러분들의 기업 경영에 큰 혜안

이 될 수 있는 양질의 포럼 운영에 힘쓰겠

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지난 24일 산마루어린이공

원에서 군포시 지역화폐 ‘군포愛머니’와 

경기도 공공배달플랫폼인 ‘배달특급’을 

연계한 특별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군포

愛머니와 배달특급 사업 실적과 사용 

혜택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였다.

이날 홍보는 배달특급 위탁운영기관

인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와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삼성마을 플리마켓 참가

자들이 몰려 현장에서 군포愛머니 카드

를 발급받고 배달특급 앱을 설치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군포시는 홍보부스를 방문한 시민들

이 즉석에서 경기지역화폐 및 배달특

급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신

규 가입자에게 배달특급 앱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풍성한 할인 혜택을 안내

하였다.

시 관계자는 “배달특급은 기존 배달

앱 중에서 유일하게 지역화폐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며 저렴한 가맹점 중개수

수료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와 배달특급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

시 지역경제과(031-390-0267)로 문의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愛머니X배달특급, 플리마켓서 홍보활동

파주시, 공공급식시설 쌀 공급차액 지원사업

수원시, 다음달 31일까지 4.6mx3.5mx4.4m

화성행궁 광장에 ‘수원이’ 조형물 전시

기업인 저변확대·역량강화 일환

하남시, 기업인협의회 포럼 개최

독립적·공정한 경기도민 포럼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12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   기 획   |      시 대 일 보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윷놀이’를 신

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 

‘윷놀이’는 양편으로 나뉘어 윷가락 4개

를 던져, 윷가락이 엎어지고 젖혀진 상태

에 따라 윷판의 모든 말을 목적지에 먼저 

도달시키는 편이 이기는 놀이로, 정초(正

初)부터 정월대보름까지 가족 및 마을공

동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승·유지되

어 왔다.

또한, 산업화·도시화로 급격히 와해되

는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단절 없이 지금까지 우리 민

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대표적인 전

통 놀이문화로 자리매김해왔다. 

역사문헌에서 ‘윷’의 유래와 역사를 살

펴보면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문헌에서는 

윷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를 발견하

지 못하였으나, 윷을 ‘저포(樗蒲)’와 동일

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혼용하여 지칭하

기도 하였다. 이후 조선시대 초기에는 윷

놀이에 해당하는 ‘사희(柶戲)’라는 용어가 

나타났고, 조선시대 중·후기에는 ‘척사(擲

柶)’라는 용어가 나타나 일제강점기와 현

대에까지 널리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민속놀이 ‘윷놀이’,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문화재청, 대표 전통 놀이문화 가치 인정 ■ 저포(樗蒲): 나무로 만든 주사위를 던
져서 그 사위로 승부를 다투는 백제 시대의 
놀이

윷놀이는 특히 조선시대부터 학자들

의 주목을 받아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문표(金文豹, 

1568~1608)는 윷판의 상징과 말의 움직

임을 연구하여 『중경지(中京誌)』에 ‘사

도설(柶圖說)’을 기술하였고, 이규경(李圭

景, 1788~1856)은『오주연문장전산고(五

洲衍文長箋散稿)』에서 ‘사희변증설(柶戲

辨證說)’을 주장하였다. 또한 심익운(沈翼

雲, 1734∼?)은 『강천각소하록(江天閣銷

夏錄)』의 ‘사희경(柶戲經)’에서 윷가락․

윷판은 물론 놀이법까지 자세히 기술하였

는데, 이러한 다양한 역사문헌을 통해 윷

놀이의 학술성이 매우 크고, 분명하며, 그 

연구의 가치가 무궁무진함을 알 수 있다. 

윷놀이는 우리 민족의 우주관과 천문관

을 바탕으로 음(陰)과 양(陽), 천체의 28수 

등 형식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놀

이의 방식이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윷놀이와 

유사한 판놀이(보드게임)가 없는 것은 아

니지만, 놀이도구․놀이판․진행방식에서 볼 

때 다른 판놀이에 비해 매우 독특한 특징

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윷가락의 다양한 지역적 분포(가

락윷·종지윷 등), 윷판 없이 말로만 노는 

건궁윷놀이 등 윷판의 다양한 형태, 놀이

방법의 변형 등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높고, 현재에도 인

터넷과 이동통신을 통해 다양한 게임화가 

이루어지는 등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도 유연하게 전승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맹인윷놀이의 전

승 사실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

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윷놀이의 

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에도 연초부터 정월대보름까지의 

기간 동안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척

사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양한 전승활성화가 가능하며, 운

(運)에 기대는 운놀이라는 특성과 운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의 수(끗수)를 활

용하는 가변성의 특성, 직관적 놀이 구성

으로 배우기 쉬운 특성, 주변 상황에 맞게 

열린 놀이의 특성 등을 지니고 있어 미래

에도 활발하게 전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윷놀이’는 ▲ 오랜 역사를 가지

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비롯

하여 관련 역사적 기록이 풍부하게 확인

되는 점, ▲ 윷판의 형성과 윷가락 사위를 

나타내는 ‘도·개·걸·윷·모’에 대한 상징성 

등 학술 연구 주제로서 활용도가 높은 점, 

▲ 가족 및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단절 

없이 전승이 지속·유지되고 있는 점 등 국

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

가받았다. 

다만, ‘윷놀이’는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

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

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

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하였다.

 

■ 특정한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
지 않고 공동체종목 지정 국가무형문화재 
현황(총 15건) :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장 담그기, 전
통어로방식–어살, 활쏘기, 인삼재배와 약
용문화,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 갯벌어로, 
한복생활

 

문화재청은 ‘윷놀이’에 대해 약 30일간

윷놀이 하는 모습(강원도 강릉시) (사진 제공: 국립민속박물관)

한글 윷판 (사진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

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정 예고 기

간에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

go.kr) 및 ‘K-무형유산’ 사회관계망서비

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통해서 ‘윷놀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

관리소(소장 박판용)는 경기도 여주시의 

돌봄 대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9월 26일

과 30일 2회에 걸쳐 훈민정음의 창제과

정과 창제원리를 쉽게 가르치고, 전통 방

식으로 책을 엮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2022 세종 어린이 집현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달 사전 접수를 

받아 경기도 여주 소재「즐거운 지역아동

센터」,「사마리안 지역아동센터」 2개 

기관의 어린이들을 체험 대상으로 선정했

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대면으로 각각 

운영된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이번 프로그램

을 계기로 어린이들이 세종대왕과 문화유

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기를 바

라며, 앞으로도 문화향유 취약계층 어린

이들 대상의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찾아가는 「세종 어린이 집현전」 운영

세종대왕유적관리소, 훈민정음 창제원리 체험 교육
서울특별시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성

곽마을마당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한양도

성(남산구간) 다산 성곽길의 경관을 복원

했다고 밝혔다.

구는 다산동 432-1916번지 일대(다산 

성곽도서관 앞) 성곽길을 가로막았던 무

허가건물 3개 동과 인접한 노후 소공원을 

철거하고 조경공사를 마무리하여 지난 9

월 6일 주민들에게 개방하였다. 이번 공사

로 성곽길이 온전하게 이어져 한양도성의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다.

구는 성곽 마을마당 조성 과정에서 주

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하였다. 성곽길 인

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

명회를 열고, 시설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체력단련기구,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추는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였다.

성곽 마을마당은 전망쉼터, 성곽쉼터, 

잔디마당으로 나뉜다. 전망쉼터는 성곽길 

전망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나무 

데크로 포장된 바닥 위에 벤치를 설치하

고 그늘을 드리워줄 나무를 심었다.

성곽쉼터 앉음벽에서 내려다보면 수목

과 초화류로 아기자기하게 꾸민 정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한양도성을 따라 이어

진 다산 성곽길과 마을 전경까지 감상할 

수 있는‘명당’이다.

하단부의 잔디마당은 주민의 휴식 공

간과 다양한 행사 공간으로 활용된다. 

10.15. 중구 문화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북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성곽 예술 문화거리

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이번 공사를 통해 마을마당 상부 쪽에 

있던 마루 소공원도 함께 손을 보았다. 

기존 시설이 낡아 교체를 바라는 주민 의

견을 수렴하여 나무 그늘 아래서 편하게 

휴식과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평상과 의

자를 놓았고, 체력단련기구도 새로 설치

했다.

9.23.(금) 성곽 마을마당 현장 투어에 나

선 김길성 중구청장은“마을마당과 도서관

이 한양도성 길 위에서 만나, 사람이 모이

고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는 거리가 조성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다산성곽마을마당’ 조성으로 예술문화거리 추진 탄력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022 성

북 책모꼬지(Book Festival) 다시-우리’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온·오

프라인 지식정보축제로 개최한다.

성북 책모꼬지는 성북구 한 책을 테마로 

하여 매년 성북구의 독서활동을 널리 알리

고 도서관과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모이는 

축제의 장이다.  

올해 성북 책모꼬지는 ‘다시-우리’라는 

제목 아래 다양한 전문가와의 대담으로 변

화 속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이

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소설가 김영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을 

비롯해 시인 박준, 이슬아 작가 등 일반인

에게 친숙한 강연자가 성북구 곳곳으로 직

접 찾아오고 성북문화재단 유튜브 채널로

도 찾아온다. ‘2022 성북 책모꼬지(Book 

Festival) 다시-우리’는 10월 4일 성북구 

길음뉴타운에 소재한 성북미디어문화마

루 꿈빛극장에서 성북구 주민이 직접 뽑은 

올해의 한 책 선포와 축하공연으로 시작한

다.

이어 오프라인 현장 강연 ‘지금, 함께한

다는 것’은 △10월 6일(목) 저녁 5시, 소설

가 김영하 강연(서울사대부고 선농홀), △

10월 21일(금) 저녁 7시 30분, 과학기술학

자 임소연 강연(성북청년공간), △10월 28

일(금) 저녁 7시 30분, 인지심리학자 김경

일 강연(서울사대부고 선농홀)으로 이어

진다. ‘지금, 함께한다는 것’의 첫 번째 순

서인 소설가 김영하의 강연은 9월 27일 오

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온라인 네이버 오피스 폼과 전화 02-

6906-9285로 신청하면 된다. 

양육자와 그림책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위한 전시와 강연도 있다.

△10월 5일(수) 오후 3시, 볼로냐 라가치

상 수상작인 <여름이 온다>의 기획자 정은

정 비룡소 그림책팀장 강연과 △10월 15

일(토) 오후 3시, 내 아이의 문해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명순 연세대 명예교수 강연

을 성북정보도서관에서 들을 수 있다. △9

월 26일 시작해 10월 16일까지 진행하는 

유아체험형 전시도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

다. 
정상현 기자 shj02080@naver.com

부천시 자전거 연합회(회장 이형래)는 

지난 20일 안전하고 배려하는 자전거 라이

딩 문화 조성을 위한 ‘굴포천 자전거 안전 

라이딩’을 전개했다. 

이번 라이딩은 부천시 자전거연합회 회

원 69명이 참여하여 시민 중심의 자전거 안

전 수칙 및 부천시민 자전거보험, 시민자전

거학교 등 부천시 주요 자전거 시책홍보와 

굴포천 자전거길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자전거 안전 이용에 대한 시민의식 강화를 

위해 자전거 안전모와 후미등을 배부해  굴

포천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특히, 부천시 자전거연합회를 

중심으로 진행한 ‘굴포천 자전거길 환경정

화’ 활동은 자율적인 시민참여로 굴포천 자

전거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이

용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시민이 솔선하여 

환경정화 활동을 펼친 좋은 사례가 됐다.

굴포천 자전거길을 라이딩하던 한 시민

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굴포천 자전거

길 환경을 정비하는 모습에 부천시민으로

서 뿌듯하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함께 참

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보 캠페인 후 자전거 안전 홍보 라이

딩은 굴포천 자전거길에서 출발해 정서진

과  아라김포여객터미널을 거쳐 다시 굴포

천 자전거길로 돌아오는 약40km의 코스

로 진행됐다. 

부천시는 매년 연 4회 시민참여 자전거 

안전 홍보 라이딩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

성화 및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탄소 중립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웅수 시 가로정비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탄소 

중립과 자전거 안전 이용 시민의식 강화에 

동참함은 물론 부천시 자전거 정책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박재근 기자 sidae1992@nate.com

경기도는 지난 9월 21일부터 23일까

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열린 ‘2022 

우즈베키스탄 의료산업전시회(UzMed 

Expo 2022)’에 경기도 공동관을 구성하

고 38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도가 공동관을 구성해 해외 진출을 지

원한 경기도 기업은 엑스레이, 의료용 가

스공급장치 관련 업체 등 5곳으로, 기업

들은 전시회를 찾은 인근 중앙아시아 국

가 바이어들과 상담을 통해 제품 설명과 

구매 의향 등을 타진했다. 

이와 함께 도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

인 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위

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명지병원 ▲

분당제생병원 ▲윌스기념병원 등 도내 4

개 의료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

된 경기도 보건의료대표단을 파견했다. 

현지에서 ‘메디컬 경기 콘퍼런스’, ‘메

디컬 경기 B2B(기업 간 전자상거래) 비

즈니스 포럼’, ‘메디컬 경기 환자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도의 우수한 

선진 의료기술을 우즈베키스탄 현지 의

료인, 의료관광 에이전시 관계자 등에게 

알렸다. 대표단에 참가한 도내 4개 의료

기관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주립

암센터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 9월 23일 우즈베키스

탄 타슈켄트 롯데호텔에서 경기도를 다

녀간 우즈베키스탄 현지 의료인 연수생

을 초청해 ‘경기도 의료 연수생 동문회의 

밤’을 열어 수료생들과 교류의 계기를 마

련했으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 해

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영근 기자 kyg9904@naver.com

2022년 9월 22일(목) 양주2동에 거주

하는 이승구·최병남 시민이 양주시장애

인종합복지관에 스테인레스 식판 및 국

그릇 150개를 전달하였다. 

이날 양주시장애인복지관 로비에서 

진행된 후원 전달식은 이승구, 최병남 시

민을 비롯하여, 설진충 자원봉사단장과 

김정희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이 참

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승구·최병남 시민은 후원품을 전달

하며 “이번 기회에 지역 사회 장애인분들

을 위해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영광”이라며 “전달해드린 후원품이 양주

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인분들에게 도

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후원 소

감을 밝혔다.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정희 관

장은 “지역 내 장애인들을 위해 저희 복

지관에 후원해주신 마음에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주시장애인종

합복지관은 후원사업 확장과 양질의 서

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복지 발

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영근 기자 kyg9904@naver.com

양주시 보건소는 2022년 제17회 임산부

의 날을 맞이해 오는 10월 8일 경기섬유종

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문화공연을 개최

한다고 밝혔다.

임산부의 날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날인 

10월 10일로 모자보건법에 의거 제정, 임

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행사

가 이뤄진다. 

문화공연은 1부‘행복태교와 순산비결법’

특강과 2부‘비커밍맘 갈라뮤지컬’로 구성

되며, 부대행사로 캘리그라피, 보건소 건강

지원사업 홍보 등이 진행된다. ‘행복태교와 

순산비결법’특강은 태교코칭의 저자이자 

사단법인 ‘맑은샘태교, 태아생명연구소’ 소

장인 송금례 강사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순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

‘비커밍맘 갈라뮤지컬’은 임신과 출산, 

육아를 소재한 대학로 창작뮤지컬로 예비

밤과 육아맘의 에피소드를 통해 부모가 되

어가는 여정과 저출산 시대의 생명의 소중

함을 알려주는 뮤지컬로 전 연령층이 가족

을 생각하며 볼 수 있는 감동의 공연이다.

참여대상은 임산부, 신혼부부, 예비신

랑·신부 등 참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다. 김영근 기자 kyg9904@naver.com

충남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행정 변화

에 대응하고, 지적‧공간정보를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12개 추진 과제를 도

출했다.

도는 최근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이 참

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지적‧공간정보 발

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하게 될 지적‧공간정보 중장기 발전계

획 수립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추진해왔다.

연구용역에서 도는 시‧군, 유관기관, 민

간업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12개 추진 과제, 36개 세

부 실행 과제를 발굴했다.

12개 추진 과제 중 지적 관리 체계 고도

화를 위한 과제로는 △충남지역 일필지 전

수 조사 시행 △정밀 연속지적도 구축 및 

관리 등을 추렸다.

문화와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경기

도가 경기평화광장에서 영화와 함께하

는 주말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1일(토), 2일(일), 

8일(토), 9일(일) 총 4회에 걸쳐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하반기 야

외 영화 상영 프로그램인 ‘2022년 경기

평화광장 잔디밭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민들에게 문화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을밤을 선사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달빛 타고 떠나는 

힐링 여행’을 주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

길 수 있는 재밌는 영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에 따라 10월 1일 미국 아카데미 수

상작 ‘인사이드아웃’을 시작으로, 2일에

는 따뜻한 가족 영화 ‘덕구’, 8일에는 애

니메이션 ‘업’, 9일에는 베스트셀러를 원

작으로 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상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평화광장 잔디밭에 500

인치 규모의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하

고,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돗자

리’를 선착순 무료 대여한다.

특히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사전 예약제가 아닌 자유로운 관람 

형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소독·방역 관리 인력을 투입하고, 돗자

리 간 거리두기, 음식 섭취 제한 등의 방

역 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우천 시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저녁 5시부터 8

시까지로, 5~6시 사이에는 경기평화광

장에서 진행된 지역문화연계 공모지원

사업 예술단체들의 공연 영상과 가을철 

광장과 어울리는 재즈음악을, 6시부터는 

영화작품을 상영할 예정이다.

송용욱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영화 

상영 프로그램으로 가족, 연인,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가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라며 “경기평화광장에서 

공연, 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운

영 중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

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영근 기자 kyg9904@naver.com

부산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도전
특별한 영화 나들이 즐겨요!

이승구·최병남 시민

임산부의 날 기념 ‘문화공연’ 개최

10월 1일, 2일, 8일, 9일 4회에 걸쳐 진행 

경기평화광장에서

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 식판 150개 전달

공동관 구성… 도내 기업 380만 달러 수출 상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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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9월 26일부

터 30일까지 5일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

원 인증을 위한 현지실사가 진행된다고 밝

혔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NESCO 

Global Geoparks)은 세계자연유산, 생물

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에서 지정하

는 3대 보호제도 중 하나. 지형·지질 유산

과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보전함과 동시에 연구·교육 등에 활용하

고, 이를 대상으로 지질관광(Geotourism: 

천연의 지형·지질 유산을 활용한 관광)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세계 46

개국 177개 공원이 운영 중이다.

이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지질

명소를 포함한 1강·3산·7대 권역에서 20

곳의 대표 지질명소*가 있는 부산을 유네

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지

난해 9월 시가 유네스코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른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명소(20

개 명소) : 눌차도·낙동강 하구·다대포 해

변·몰운대·두송반도·두도·암남공원·송

도반도·태종대·조도·오륙도·이기대·해운

대·송정·슈도타킬라이트·용궁사·오랑대·

장산·금정산·백양산·구상반려암

현지실사를 위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

원 이사회가 부산을 찾아 대표 지질명소 

20곳 등 부산의 지질학적 가치와 관리 현

황 등을 직접 확인·조사한다. 현지실사 심

사위원으로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세계지

질공원(APGN) 부의장인 이브라힘 코무

(Ibrahim Komoo, 말레이시아)와 볼로신 

야고다(Woloszyn Jagoda, 폴란드)가 선정

됐다.

5일간 진행되는 현지실사 일정 동안 심

사위원들은 낙동강하구, 송도반도, 태종대, 

오륙도, 이기대, 해운대, 금정산 등 지질명

소들에 대한 학술적 평가를 진행하고, 협

력업체(지오파트너), 지오빌리지 및 유관

기관 등을 방문해 지역경제와 문화유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향후 인류유산의 관

리능력과 가능성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

할 예정이다.

이번 현지실사가 끝나면 올해 12월 개최

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의 심

사를 거친 다음, 내년 4월 프랑스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

서 인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시는 지난 2013년 낙동강하구, 태종대, 

이기대, 금정산, 구상반려암 등 주요 지질

명소 12곳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이후, 그동안 이곳에 23명의 지질공원해설

사를 양성·배치해 초·중·고등학생과 일반

인을 대상으로 지질공원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또, 송도해상케이블카, 금정산성막걸리 

등 지질공원 내 사업장(브랜드)과 협업하

는 등 적극적으로 지질공원을 운영·홍보

해오는 등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다양

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에는 제주를 시작으로 청송, 무

등산,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

로 인증받은 바 있다.

이번에 부산이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성

공한다면 광역 대도시 내 유네스코 세계지

질공원을 보유한 좋은 사례가 될 뿐 아니

라 오는 2024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지질

과학총회(IGC 2024)와 상승효과를 낼 것

으로 기대된다.

‘2022 성북 책모꼬지 우리’ 개최

부천시, 굴포천 자전거 안전라이딩 전개

경기도, 우즈베키스탄 의료산업전시회 참가

전 세계 46개국 177개 공원 운영중

성북구, 10월 4일부터 한 달간 온·오프라인 지식정보 축제

자전거 연합회·시민과 함께 참여… 환경정화활동 펼쳐 양주시 보건소, 10월8일 섬유종합지원센터 강당서

충남도 ‘지적 미래 먹거리’ 12개 과제 찾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9월 24일(토), 차 없는 대학로에서 

열린 ‘2022 웰컴대학로’ 개막식에 참석해 

배우 이순재, 박정자 씨와 함께 축제의 시

작을 알렸다. 배우 박소담 씨가 진행한 개

막식에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해 

축제의 뜨거운 열기를 입증했다.

박보균 장관은 박소담 씨가 진행한 개

막 인터뷰에서 “‘2022 웰컴대학로’에 참가

하게 되어 두근두근하다.”라며, “전 세계

인들이 한국(케이) 드라마, 영화, 클래식

을 포함한 한국문화(케이 컬처)에 열광하

고 갈채를 보내고 있는 바, 한국문화(케이 

컬처)의 매력을 생산하고 뿜어내는 공연

관광 축제이자, 매력적인 한국문화(케이 

컬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2022 웰컴대

학로’ 축제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이어 배우 박정자 씨는 “대학로에 오면 

젊어지니까 에너지를 얻고 충전이 필요하

면 언제든 대학로에 오셨으면 좋겠다.”라

고 전했다.

배우 이순재 씨는 “70년 전이나 지금이

나 마로니에 공원의 마로니에·은행 나무 

그리고 서울대 의과대학 정문은 변하지 

않았다.”라며, 대학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

심을 당부했다. 

‘2022 웰컴 대학로’는 9월 24일(토) 오

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화사거리에

서 혜화역 1번 출구까지 총 3백 미터 거리

의 차 없는 도로에서 개막행사 ‘웰컴 로드

쇼’를 열어 다양한 분야 32개 공연팀의 환

상적인 거리 행진과 공연을 선보였다.

2부 개막식 무대 행사에서는 현대무용

단 ‘리케이댄스’를 비롯해 ‘2022 한국 공

연관광’ 홍보대사 배우 오영수 씨와 ‘2022 

웰컴대학로’ 홍보대사 모니카 씨, 와이비

(YB)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관광객들의 눈길을 제일 먼저 사로잡은 

거리 행진은, 절도 있고 화려한 공연으로 

첫발을 내디딘 ‘크라운 마칭밴드’의 뒤를 

이어 뮤지컬, 전통 음악, 퓨전국악, 태권

도, 현대무용, 거리 춤 등 20개가 넘는 다

양한 공연팀이 차 없는 도로를 가로지르

며 역동적인 공연과 행진을 동시에 선사

했다. 대학로 도로 한가운데에서 펼쳐진 

피아니스트 박종훈 씨와 ‘웰컴 합창단’의 

감동적인 공연도 관광객들을 매료시켰다.

이번 개막식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

은 곳은 단연 모니카 씨와 오영수 씨의 특

별 무대였다.

‘2022 웰컴 대학로’ 홍보대사로서 축제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모니카 씨는 지

난 기자간담회(9. 21.)에서 밝힌 것처럼 즐 

겁고 신나는 공연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오영수 씨는 공연팀 

‘페인터즈’와 합동 무대를 선보였는데 ‘페

인터즈’가 오영수의 얼굴을 직접 그리는 

과정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며 관광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

다.

 ‘2022 웰컴대학로’, ‘2023 아시안컵’ 대

한민국 유치 기원 홍보에도 동참

한편, 문체부는 ‘2022 웰컴대학로’ 개막

식을 계기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하 2023 아시안컵)의 대한민

국 유치를 기원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대학로 일대에 ‘2022 웰컴대학로

는 2023 아시안컵 대한민국 유치를 응원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하고, 

행사 중간중간 ‘2023 아시안컵’ 홍보영상

을 현장에 설치한 야외 전광판을 통해 상

영했다.

특히, 오영수 씨는 ‘2023 아시안컵’ 유

치 홍보영상에도 직접 출연해 “축구와 세

계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

문화(케이 컬처)의 두 만남이 2023년 아

시안컵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응원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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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가 물러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

오는 가을이다. 연인과 함께, 혹은 아이

들 손을 잡고 외출하기 좋은 계절에 한

강에서 강바람을 즐기며 역사 나들이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9월 27일 시

민들과 함께 즐기는 ‘양화진 뱃길 탐방’ 

특별프로그램으로 선상인문학을 개최한

다고 26일 밝혔다.

양화진 뱃길탐방은 서울에서 유일하

게 배를 타며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문화

역사 탐방 프로그램이다. 옛 조상들의 

한강 유람 길을 직접 배를 타고 체험하

며 우리의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학습’

과 ‘관광’이 결합된 특색 있는 문화컨텐

츠로, 마포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로부

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참가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

시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 또는 마포구 

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 걸그룹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블랙핑크

가 1위에 올랐다. 

현지시간으로 25일 공개된 빌보드 차

트 예고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는 10만 2천장 

상당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해 2008년 

이후 14년 만에 ‘빌보드 200’에서 1위를 

기록한 여성 그룹 앨범이 됐다.

K팝 가수가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른 

것은 방탄소년단(BTS), 슈퍼엠, 스트레

이 키즈에 이어 블랙핑크가 네 번째다. 

걸그룹으로는 처음이다. 

블랙핑크가 정상을 차지함으로써 ‘빌

보드 200’에서 무려 11주 1위로 장기 독

주하던 배드 버니가 자리를 물려주게 됐

다. 

빌보드는 “올해 ‘빌보드 200’에서 1위

를 찍은 다른 두 K팝 앨범이 대부분 한

국어로 돼 있는 것과 달리 ‘본 핑크’는 

앨범 대부분이 영어로 돼 있다”고 차이

를 짚었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 등 전통적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

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

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

산한 수치(TEA)를 합산해 앨범 소비량 

순위를 산정한다.

블랙핑크의 ‘본 핑크’는 실물 음반 7

만5천500장, SEA 2만5천장, TEA 1천

500장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물 음반 판매량 7만5천500장은 올

해 들어 7번째로 많은 것으로 블랙핑크

는 이번주 빌보드 ‘톱 앨범 세일즈’ 차트

에서도 1위에 올랐다.

빌보드는 블랙핑크 2집을 가리켜 “이 

음반은 포토카드, 엽서, 스티커 등 무작

위 요소와 앨범 속지가 세트로 구성된 

총 17종의 수집 가능한 패키지로 구성

됐다”라고도 소개했다.

“한강에서 정조를 만나다”

마포구 양화진 뱃길 탐방K팝 걸그룹 최초 ‘빌보드 200’서

오영수 배우가 2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2022 웰컴대학로’축제 개막식에서 페인터즈와 함께 공연을 하
고 있다.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2 웰컴대학로‘축제 홍보대사 모니카가 2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2022 웰컴대학로’축제 개막식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양화진 뱃길탐방 중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도보답사 모습.

‘2022 웰컴대학로’개최… 홍보대사 오영수 등 참여

박소담 진행, 모니카 공연… 2023 아시안컵 유치 응원도

블랙핑크,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1위 쾌거

대학로는 지금 공연축제 열기로 가득



2022년 6월 지방선거는 정말 hot issue 

투성이었다. 벌써부터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혹시라

도 공약을 파기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시민을 우롱한 처사로 마땅히 그에 대한 

징벌이 있어야 한다. 그 징벌은 시민소환

일 것이다.

우리 의정부시의 hot issue는 고산동 물

류단지 백지화와 전철 7호선 민락역 신설

이다. 필자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살

펴보고 현 시장의 명쾌한 진행 과정에 대

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첫째, 고산동 복합 문화단지 물류센터 

완전 백지화를 조기 추진할 것과 지금까

지의 노력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공개 

하기 바란다. 

의정부 고산동 복합문화단지 물류센터

가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도 8개월이 넘도

록 착공을 못 하고 있다....(중략)... 또한 허

가가 취소(백지화)돼도 사업자 측은 소송

으로 맞설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른 배상, 

전체 사업에 미치는 파장 등 만만치 않

다.(김동일, 22.08.13). 이는 민선 8기 시장

이 백지화, 즉 전면 취소를 공약으로 내걸

었기 때문이다. 현 시장은 그 논의가 어떻

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는 의정부 시

민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전면 

백지화라는 약속으로 표를 얻어 시장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동안 행

정가로 복무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백지화

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공개하

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과

정을 상세히 말해야 한다. 현 시장에게 표

를 던진 시민은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

전 자치단체장이 해놓은 일에 대해 매몰

비용(sunk cost)과 행정력 낭비는 전혀 고

려하지 않고 무조건 백지화의 공약(公約)

은 자칫 잘못되면 담당 공무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그에 따른 비용 등

의 행정력 소모와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 질수 있다. 만약 수 백억

원 대의 소송에 패하게 되면 직권취소를 

명한 결정권자가 사비로 갚아야 한다.

두 번째, 전철 7호선 민락역 신설에 관

한 건을 묻고 싶다. 

현 시장은 선거 기간 중에 의정부 탑석

역에서 민락을 거쳐 포천 송우지구~대진

대~포천역까지 연결하는 노선 신설을 하

겠다고 약속했다(김동일 기자. 22.05.27) 

이미 노선이 확정돼 공정율 30%를 넘은 

7호선 노선 변경이 가능할까?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을 당선 목적으로 거짓 약속 

한 것은 아닐까? 설령 민락역 신설이 가

능하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과 연장되는 기간 등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역시 정보

를 공개 해야 한다. 시장임기 4년이다. 추

진하기에는 시간이 짧아서 다시 한번 시

장이 되어서 추진하겠다는 망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현 사장의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를 기대한다. 4년 동안 상

기 두 문제에 올인(all in)해서라도 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기 두 문제가 현 시장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 시민들

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결국 

시민은 거짓된 약속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할 것이다. 그의 공적인 약속(公約)이 지

켜지지 못하는 경우 표를 얻기 위한 거짓 

약속(空約)이기 때문에 시민소환(recall)

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정치는 오기와 증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성과 타당성, 시민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오기와 증오는 야만성을 드

러내는 것이고 결국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

을 부추기는 단초가 된다. 진심으로 바라

건대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공정(公正)과 상식(常識)이 통하는 청렴

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의 의무이다. 

그것은 곧 미래 후손들에게 상식이 통

하는 세상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물려준다는 뜻이다. 

언제, 어디서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조리한 관행을 

없애고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마음가짐이 

선행되어야 청렴한 공직사회 업무 환경을 

실현하지 않을까 싶다. 

청렴한 공식사회 구현을 위해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마음가짐을 열

거하고자 한다.

첫째, 이익보다 옳음을 중시하는 견리사

의(見利思義)의 자세, 둘째, 성품이 깨끗하

고 재물에 욕심이 없는 청빈(淸貧)의 태도, 

셋째,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

선하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도“목민심서

(牧民心書)”에서 “수령 노릇을 잘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慈愛)로워야 하며, 청렴

해지려는 자는 반드시 절약하여야 한다. 

절용(節用)은 수령의 으뜸 되는 임무이

다.”라고 말하며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언

급했다.

우리의 청렴에 대한 마음가짐이 청렴 실

천으로 이어져 공직사회의 신뢰도 제고(提

高)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수로 인하여 불이 

나거나 고의적 방화로 화재가 발생할 때, 

승강기나 사고난 차량, 고장난 문으로 인

하여 방에 갇혀 구조를 필요로 할 때 또

는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상처 등이 발

생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119

일 것이다. 이처럼 일상생활을 하며 도움

이 필요할 때 119를 찾게 되는데 가끔 부

정확한 신고로 인하여 현장 도착까지의 

시간이 지연되거나 현장의 규모보다 적은 

소방력이 배치가 되어 초기대응에 어려움

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상황

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신

고 방법을 설명해보려 한다.

첫째. 119를 누르게 되면 종합상황실로 

연결이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설명해야 

할 부분은 현장의 상황이다. 불이 났다, 교

통사고가 났다, 사람이 쓰러졌다, 엘리베

이터에 갇혔다 등의 현재 상황들을 설명

해야 현장 상황에 맞는 출동 차량과 대원

들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다. 여기서 현장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도 좋다. 예

를 들어 아파트 화재라면 어떤 층에서 불

이 나는지, 화재가 발생한 집에서 요구조

자가 구조요청을 한다 등의 설명을 해주

면 더욱 좋다.

둘째. 현장의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다. 소방은 신고자가 119로 신고를 한 

기기의 GPS위치를 파악해 단말기에 입력

한다. 종종 주소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거나 신고자가 신고만 하고 현장을 이탈

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시간을 

허비할 때가 생기곤 한다. 근처에 큰 건물

의 상호명이나 도로명 주소를 알려준다면 

출동 대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셋째. 현장의 규모, 현장에서의 요구조

자의 수, 환자 발생 시 환자의 인적사항, 

환자상태 등 부수적인 정보를 설명해주면 

좋다. 에시로 여수에서 순천으로 가는 자

동차 전용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

했는데 다친 사람은 한명으로 보이고 이마

에 출혈 보인다 정도로 설명 해주면 출동

중인 구급대원은 현장처치에 대한 준비를 

보다 적절하게 준비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방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현장 활동에 임하고 있다. 위 세가

지를 정확하게 숙지 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과 더 나아가 주변 이웃들의 

안전을 지키는데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몇 해 전 수도권의 한 도시를 방문하

는 길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을 들른 

적이 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곳으로 

1930년대를 배경으로 나온 심훈의 소설 <

상록수>의 주 무대가 되었던 도시다. 온갖 

꽃나무가 피어있는 공원은 퍽 아름다웠

다.

그런데 무성한 꽃나무 사이로 꽤 큰 소

나무 한 그루가 말라 죽어 있는 게 눈에 

거슬렸다. 가까이 가보니 그 지자체 민선 

초대시장이 당선 기념으로 심은 기념식수

였다.

그분은 시장에 재선되었고 물러난 지 

불과 십수 년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어

떻게 관리했길래 저렇게 말라 죽었을까? 

세상인심과 권력의 무상함을 보는 것 같

아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흔히들 ‘인생이란 달리며 지나가는 백

마를 문틈으로 보는 것과 같다(人生如白

驅過隙)’라고 한다. 송 태조 조광윤이 공신

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호걸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 그가 남긴 과거의 흔적

만 세간에 회자될 뿐이듯이, 인생도 순식

간에 흘러가는 덧없는 것이라는 의미다. 

그 소나무를 심은 단체장도 필경 아직 살

아계실 텐데, 그분은 이 공원을 지날 때마

다 무슨 생각을 할까?

당나라 현종(玄宗) 때 일이다. 여옹(呂

翁)이라는 도사가 한때 조나라 도읍이었

던 한단(邯鄲)으로 가는 도중에, 한 주막

에서 노생(盧生)이라는 젊은이를 만났다.

그는 여옹이 건네는 술잔을 받아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산

다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취기가 돌

자 노생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객잔 

마당에서는 주인이 옥수수를 삶고 있었

다.

여옹이 보따리 속에서 양쪽으로 구멍이 

뚫린 도자기 베개를 꺼내 주자, 노생은 그

것을 베고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베

개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광채가 나는 것

을 이상하게 여겨 그 안으로 들어갔다.

환한 길을 따라 골짜기를 벗어나자 웅

장한 저택이 한 채가 나타났다. 그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인의 정중한 안

내를 받으며 집안으로 들어섰다. 당시 명

문가인 청하(淸河) 최씨(崔氏) 가문이었

다.

그는 곧 그 가문의 딸과 결혼하고 진사

시에 급제해 출세 가도를 달렸다. 어느덧 

경조윤(京兆尹·서울시장)을 거쳐 어사대

부(御史大夫) 겸 이부사랑(吏部侍郞)으로 

승진하면서 황제의 측근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모함을 받아 지방의 수

령으로 좌천당했다. 3년을 참고 견디자 누

명이 벗겨져 다시 황제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열심히 노력하여 마침내 재상의 자

리에 올랐다. 그는 10년 동안 백성들로부

터 명재상이라는 칭송을 들으면서 이름을 

떨쳤다. 그의 지위와 부귀영화는 절정에 

이르렀다.

호사다마라 했던가. 또다시 모함을 받

아 역적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

가 되었으나 다행히 사형은 면했다. 그는 

기주(驥州)로 유배를 떠나면서 “고향에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 것을 왜 벼슬길에 나

갔던가. 차라리 그 옛날 누더기를 걸치고 

한단의 거리를 거닐던 때가 그립구나.”라

고 한탄했다. 

수년 후, 그는 누명을 벗고 복직돼 중서

령(中書令)에 올랐고, 이어 연국공(燕國

公)이라는 봉작을 받으며 황제의 최측근

이 되었다. 그의 다섯 아들은 모두 고위 

관직에 올라 명문가 여식들과 혼인해 10

여 명의 손자를 두었다. 이윽고 천수를 다

하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에 

들었다.

깜짝 놀란 노생이 눈을 번쩍 떴다. 주변

을 살펴보니 한단의 그 객잔에 도자기 베

개를 베고 누워 있었다. 방금 마셨던 술잔

은 상 위에 그대로 놓여있고, 도사 여옹은 

턱을 괴고 홀로 사색에 잠겨 있었다. 주인

이 삶던 옥수수는 이제 막 김을 뿜어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졸기 전 그대로였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두리번거리는 그

를 보며 여옹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인생이란 모두 다 그렇고 그런 거라

네.” 정신을 차린 노생이 일어나 여옹에게 

절을 하며 말했다.

“덕분에 인생의 영욕도, 빈부도, 생사까

지도 속속들이 경험해 봤습니다. 부질없

는 허영심과 욕심을 깨우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노생은 거듭 허리를 굽혀 여옹에게 인

사한 다음, 쓸쓸히 한단의 거리로 나섰다.

인생의 허망함과 덧없음을 교훈으로 삼

아 욕심을 버리고 물 흐르듯이 살라는 이 

이야기는, 당나라 때 심기제(沈旣濟)가 

쓴 『침중기(枕中記)』에 나오는 고사로, 

‘한단지몽(邯鄲之夢)’으로 널리 알려져 있

다.

“바람이 지나가면 대나무 숲은 소리를 

남기지 않고(風過而竹不留聲), 기러기가 

가고 나면 호수는 그 그림자를 남겨두지 

않는다(雁去而潭不留影).” 채근담에 실린 

이야기다.

지금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 지

금 행복해야 한다. 나중엔 어떻게 될지 아

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 것으로 차지하려는 욕심을 버

리면 근심과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진다.

저 말라죽은 공원의 소나무 한 그루에 

담긴 세상인심의 흐름을 보라. 내일의 헛

된 명예에 집착하여 지금 시간을 이렇게 

보낼 일이 아니다.

고산동 물류단지 백지화, 전철 7호선 민락역 신설 

공직사회 청렴(淸廉) 문화 확산을 위해 마음가짐을 다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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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 연준)이 지난 9월 21일(현지 시각)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큰 폭으로 올

리는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 │ 기준

금리 0.75%포인트 인상)’의 거인 보폭을 

올해 들어서 세 번째나 걸음으로써 미

국 기준금리는 3.00% ∼ 3.25%로 현행 

한국의 기준금리 2.50%보다 0.50% ∼ 

0.75%포인트나 높아졌다. 

여파로 지난 9월 23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2.31포인트(1.81%) 급락한 

2290.00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7월 6일

(2292.01) 이후 2개월 만이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2,300선이 무너진 것

은 두 달여 만이고, 종가 기준으로는 거

의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투자자

에게는 ‘검은 금요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전날 13년 반 만에 1,400원대로 올라선 

원·달러 환율은 0.4원 내린 1,409.3원으

로 여전히 강달러가 이어졌고, 외국인들

은 1,944억 원어치를 팔며 지난 9월 13

일 이후 8거래일 연속 셀(Sell) 코리아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증시 하락과 

환율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를 14년 8개월 만의 최고치로 끌어올린 

건 경기침체를 무릅쓰고라도 8%대 물

가 상승세부터 꺾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이는 고물가를 벗어나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금리가 상승하면 시중에 

돈이 줄어든다. 달러화는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과 무역에서 기본 통화로 쓰

인다. 달러가 감소하면 수요가 늘어나 

강세를 띠는 것이다. 유로화나 엔화 같

은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는 올해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킹

달러(King dollar │ 달러 초강세)’가 됐

다. 지난해 말 1달러 가치는 1188.8원이

었지만 지금은 19%가량 올라 1,409원을 

줘야 한다. 달러화 강세만큼 원화 가치

는 떨어졌다.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 모든 국가의 

통화정책은 타국 동화정책에 영향을 주

기도하고 받기도 하지만 국가별 통화정

책의 자율성과 영향력은 결코 대칭적이

지 못하다. 미국 달러는 국제단위의 결

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로 이

른바 국제 기축통화(Key Currency)로 

기능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은 가

장 높은 자율성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

다. 국제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의 국제

적 수요가 심각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

지 않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Fed)는 

달러의 대외적인 신뢰성 훼손을 상대적

으로 덜 고려하면서 자국의 국내경제적 

상황에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정책은 국제거래에 필수적인 미국 달러

의 상대적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세계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

가는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비대칭적인 자율성과 영향력

을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미국의 통

화정책은 국제통화체제에 부정적 외부

효과를 만들어낸다. 지금처럼 연방준비

제도(Fed)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다른 국가들은 자본유

출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는 수입물가 상승이나 대외부채

가 높은 국가에서는 금융위기를 야기하

기도 한다. 반대로 경제회복을 위해 연

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인하하면 다

른 국가들은 자본유입과 통화가치 상승

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거품경제를 형성하고 수출경쟁

력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야

말로 ‘킹달러(King dollar)’는 미국 이외 

국가를 곤경에 빠뜨린다. 우크라이나 전

쟁의 영향으로 곡물과 에너지 가격이 급

등했다.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

가들은 가격과 환율 상승에 따른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이는 국내 물가 상승

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반면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높아

졌다. 최근 유럽에서 부동산 매입에 나

서는 미국인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이

를 방증하기에 충분하다.

실제적으로 연방준비제도(Fed)의 고

강도 긴축에 따른 가파른 금리 인상은 

다른 국가들에게는 고물가와 고금리, 자

본 유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연준

(Fed)의 행보가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

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근

린궁핍화(Beggar thy neighbour)’정책

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영국

의 국제 비즈니스 신문 파이낸셜타임스

(Financial Times │ FT)는 지난 9월 22

일(현지 시각) 연준의 금리인상이 전세

계적인 차입비용의 증가를 유발하고 있

다고 보도했다. 연준(Fed)의 금리 인상

은 미국 내 물가를 잡는 데는 효과를 발

휘하겠지만, 무역 상대국에는 큰 부담으

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가 다른 나

라를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미국도 잘 

알터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웃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근린궁핍화

(Beggar thy neighbour)’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에서 기인한 것으로 ‘강(强)달

러’가 지금은 세계적 문제가 되었지만, 

다음엔 미국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달

러가 미국의 문제일 때, 달러 가치가 큰 

폭 하락했던 사례가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1985년 2월에서 1992년 8

월 사이에 주요 선진국 통화로 구성된 

달러지수가 51% 급락했다. 특히 1985년 

9월 플라자합의는 달러 가치를 떨어뜨

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두 번 째는 2000

년대 들어서 정보통신 혁명 거품이 붕괴

하면서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

중이 2001년 31%에서 2008년에는 23%

로 낮아져 달러 가치도 2002년 2월에서 

2008년 3월 사이에 40% 떨어졌다.

지난 8월 28일(현지 시각)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마켓워치(Market Watch)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하

버드대 제이슨 퍼먼(Jason Furman) 교

수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연준(Fed)

이 인플레이션(Inflation │ 물가 상승)

을 낮추기 위해 내년 말까지 금리를 최

대 5.5% 인상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이슨 퍼먼(Jason Furman) 교수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큰 수요

를 부추기던 미국이 이제는 인플레이션

을 수출하고 있다.”라며 “(연준의 금리 

인상이) 미국의 수요는 줄일 수 있지만 

강달러가 다른 나라에 일으킨 인플레이

션은 해결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

렇다.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 인플레이

션을 수출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

후 중국은 저임금으로 만든 값싼 공산품

으로 디플레이션(Deflation │ 물가 하

락)을 수출한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강(强)달러’가 인플레이션 수출의 무기

다. ‘제1의 기축통화’라는 달러의 특수한 

지위 덕분이다.

1971년 주요 10개국(G10) 회의에

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

다고 불평하는 유럽 재무장관에게 당

시 미국 닉슨 행정부의 존 코널리(John 

Connally) 재무부 장관이 경고한 “달

러는 우리 화폐지만 당신들 문제야(It’s 

our currency, but your problem).”라

는 말이 떠오른다. 미국이 반도체·배터

리 등 첨단기술 공급망을 ‘미국 우선주

의’에 따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정

책을 가속화하면서, 미국에만 유리하게 

꿰맞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The 

Inflation Reduction Act)’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미국만을 위한 연준의 고강도 긴축,

근린궁핍화 대응책 강구를

박근종 칼럼

장원섭의 맛있는 역사

박 근 종

작가·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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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와 고양산업진

흥원(원장 오창희, 이하‘진흥원’)은 오는 

10월 1일(토)부터 3일(월)까지 고양꽃전

시관 플라워북카페에서 <2022 고양 웹툰

전>을 개최한다.

2022 고양 웹툰전은 ‘개막식 및 고양 웹

툰 공모전 시상식’으로 첫 포문을 연다. 고

양 웹툰 공모전은 지난 6월 10일부터 8월 

5일까지 접수를 받아 1차 전문가 심사, 네

티즌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8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웹툰 부문> 대상은 ‘도전 연애 만렙(박

태원)’ 작품이, <캐릭터 부문> 대상은 ‘들

라라 프렌즈(박유진)’ 작품이 선정되었다. 

모든 수상작은 2022 고양 웹툰전에 전시

된다.

한편, 본 행사에서는 ‘아르미안의 네 딸

들’과 게임‘리니지’의 원작 작가로 유명한 

신일숙 작가의 <특별전>, 웹툰·인스타그

램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동물 캐릭터 

전>, 지역 작가가 키우는 <반려묘 소개 전

>, 고양에서 웹툰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

을 살펴보는 <고양시 웹툰 산업존>, 고양

웹툰공모전 수상작 및 고양시 웹툰교육 작

품 등 다양한 전시가 3일 동안 펼쳐진다. 

또한 특별전 전시 작가인 신일숙 작가

의 사인회, ‘흑신’의 박성우 작가와 ‘아임

펫’의 탐이부 작가가 진행하는 라이브 드

로잉쇼,‘가우스전자’의 곽백수 작가 특강

도 진행될 예정이다.

진흥원 오창희 원장은 “고양시는 웹툰

을 중심으로 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과 공

모전을 꾸준히 개최해 오면서 웹툰 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과 창작 지원 사업을 적

극 추진하였다.”고 강조하며 “2022 고양 

웹툰전을 통해 고양시민을 포함한 전 국

민들과 소통하면서 고양을 웹툰 중심의 

새로운 콘텐츠 산업 도시로 육성할 계획

이다.”라고 밝혔다.

‘2022 고양 웹툰전’, 고양꽃전시관에서 만나요

내달 1~3일, 고양 웹툰 공모전 시상식으로 첫 포문 열어 

신일숙 작가 특별전, 웹툰작가 드로잉쇼 등 볼거리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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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단장 이

용록 홍성군수)의 휠체어펜싱팀 권효경 

선수가 사상 첫 세계대회 금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IWAS(세계휠체어펜싱협회)가 주최·주관

한 2022 IWAS 이탈리아 월드컵대회에 참

가한 권효경 선수가 에뻬 종목 개인전에

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권효경 선수는 생애 최초로 국제대회에 

출전한 올해 4월 브라질 상파울루 월드컵 

대회에서 에뻬 은메달, 플러레 동메달을 

획득하며 주목을 받았고, 6월 태국 촌부리 

월드컵대회에서도 같은 종목에 은1, 동1

를 획득하고, 혼성 에뻬 단체전에서도 동

메달을 획득하는 등 세계 최정상의 실력

을 보여왔다. 

특히, 상반기에 개최된 두 차례의 월드

컵대회에 중국 선수들이 불참했던 데 비

해 이번 대회에는 세계 최정상급의 중국 

대표선수들도 참가했던 대회로 권 선수의 

이번 금메달 획득으로, 내년 아시안게임

은 물론,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서의 좋

은 성적을 기대하게 되는 쾌거이다.

제7회 부천세계비보이대회(BBIC)가 오

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부천역 마루

광장에서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된다.

올해로 7회째 맞이하는 ‘부천세계

비보이대회(BBIC,  Bucheon B-boy 

International Championship)’는 국내에

서 유일하게 개최되고 있는 최대 규모의 

권위 있는 비보이 세계대회다. 세계 5대 

메이저 대회를 석권한 비보이팀 진조크루

가 주관하고 비보이 메카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부천시가 주최한다.

금년은 세계 유명 비보이, 크루 등 21개

국 200여 명의 댄서들이 참여하며, 브레

이킹 개인전, 2대2 단체전, 서브이벤트로 

진행되는 Footwork seven to smoke(비

보이 요소중 발동작만을 이용)는 대회 당

일 현장 예선을 통해 본선에 진출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회 첫날인 9월 30일에는 초청된 세계 

최고의 비보이 12명과 당일 현장 예선을 

통해 선발한 비보이 4명이 ‘브레이킹 개인

전’을 펼치며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린다. 둘째날인 10월 1일에는 비보이, 팝

핑, 락킹, 힙합 등 모든 춤 장르를 아우르며 

경합하는 ‘올장르퍼포먼스’가 열린다. 

특히, 이번 대회에 최초로 선보이는 ‘All 

battle All×IBE’는 네덜란드의 최고 비보

이 대회인 IBE와 콜라보하여 진행되며 최

고의 비보이가 참가하는 대륙간 대항전으

로써 세계의 화합을 도모하는 친선 이벤

트로 진행된다. 대회 하이라이트인 마지

막 날 10월 3일에는 2대2 브레이킹 단체

전이 열리며 치열한 예선을 통해 선발된 

16팀이 최종우승을 다툰다.

한편, 이번 대회는 현장에서 관람은 물

론 유튜브 ‘BBIC KOREA’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으로도 즐길 수 있다.
박재근 기자 sidae1992@nate.com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성동 시네마 위크’ 

주간으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힐링 영화

관을 운영하고 마지막 날에는 제27회 

춘사국제영화제도 개최된다. 

성동 시네마 위크는 코로나19 장기화

로 문화생활에 목마른 구민들을 위하여 

집 근처에서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게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부터 무성영화까지 

두루 편성하였다. 

첫 날인 25일에는 성동구의 대표 문

화공간인 소월아트홀(행당동)에서 2회

에 걸쳐 온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애니

메이션을 상영하고, 26일에는 성수아트

홀에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3개 

부문을 수상한 ‘코다’를 상영한다.

27일과 28일에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왕십리도선동 및 사근동 노인복지센터

로 찾아가 무성영화를 상영하고, 29일

에는 성동구청 1층 책마루에서 애니메

이션을 상영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27회 춘사

국제영화제’가 소월아트홀에서 개최된

다. ‘춘사국제영화제’는 감독 겸 배우 춘

사(春史) 나운규의 위대한 삶과 영화에 

대한 열정을 기리고자 하는 영화제로 

올해 27회를 맞이하였다. 3년 만에 대면

으로 개최하는 이번 춘사국제영화제는 

영화계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레드

카펫 행사를 시작으로 최우수감독상(그

랑프리), 각본상, 주(조)연상, 신인상 등

의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 시네마 위크

는 코로나19로 장기간 문화생활을 영위

하지 못한 구민들을 위하여 마련한 문화

향유의 장이다”라며 “영화관람 뿐만 아

니라 역사 깊은 영화제를 우리 동네에서 

직접 볼 수 있어 구민들에게 특별한 문

화체험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상현 기자 shj02080@naver.com

성남시는 민선 8기 시장 공약사업의 이

행·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28일 

오후 2시 시청 3층 한누리에서 담당 공무

원 150여 명 대상 매니페스토 특강을 실

시한다.

강사로 초청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

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 ‘성공적인 공약 

실천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다.

공약 이행 평가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해 담당 직원들

의 이해를 돕고, 성남시 민선 8기 공약사

업 추진과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실

천 계획 수립 방법 등을 알려준다.

민선 8기 성남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은 

▲산하기관 일제 평가와 역할 재정립 ▲

산·관·학 협력 4차산업 미래인재 양성 ▲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노선

버스 공공성 강화와 준공영제 대규모 확

충 ▲원도심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 

등이다.

시장 직속의 재개발 재건축 추진지원단

을 구성해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전

면 수정하고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도 추

진한다.

성남시는 각 사업의 실천 계획을 수립

한 뒤 시민 의견 수렴, 시민평가위원회 심

의 절차를 밟아 연말에 최종 확정한다.

추진 사항을 분기마다 성남시 홈페이지

에 게시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올해 2회를 맞는 ‘경기도 과

학기술인상’에 김도균 한양대 교수 등 

총 6명의 과학기술인을 선정했다고 26

일 밝혔다. 

도 는  지 난  2 5 일  한 양 대  에 리 카

(ERICA)캠퍼스에서 진행된 ‘2022 경

기&안산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폐막

식에서 경기도 과학기술인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 수상자는 ▲경기도 과학기술인

상(대학부문): 한양대학교 김도균 교수 

▲경기도 과학기술인상(연구기관부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박상윤 센터장 

▲경기도 과학기술인상(기업부문): ㈜

에이티센스 정종욱 대표이사 ▲경기도 

젊은 과학자상: 성균관대학교 이진욱 

교수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상: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윤혜진 수석연구원 ▲

경기도 과학기술 공로상: 호서대학교 

박승범 교수다.

도는 지난 6월 후보자 추천 공모를 시

작으로 약 4개월간 1·2차 외부전문가심

사 절차를 거쳐 최종으로 부문별 6인을 

선정했다.

홍성군 이응노의 집이 오는 9월 27일

(화)부터 11월 13일(일)까지 <고암 이응

노에게 경의를>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과 홍성군민, 지역문화예술단체, 홍성지

역 문화예술인이 협력하여 개최하는 첫 

이응노 선양을 위한 마중물 행사다.

이번 전시는 지난 7월 4일부터 9월 

16일까지 참가자 공모를 통해 한국예술

인총연합회 홍성지회 회원, 한국미술협

회 홍성지부 회원, 충남서각협회 홍성지

부 회원, 일반인 등 총 30여 명 50여 점

의 작품이 접수됐다. 자세한 사항은 이

응노의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군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권효경 선수, 세계대회 첫 ‘金’ 쾌거

‘성동 시네마 위크’, 영화로 물들다

‘제27회 춘사국제영화제’ 개최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높인다

성남시, 매니페스토 특강 개최

제7회 부천세계비보이대회(BBIC) ‘팡파르’ 개최

3년만에 관객과 한 자리에 모인다

‘제2회 경기도 과학기술인상’ 시상식

김도균 한양대 교수 등 6인 과학자 선정

홍성군 이응노의 집, ‘고암 이응노에게 경의를’ 개최

IWAS 이탈리아 피사 월드컵서 펜싱 에뻬 개인전 금메달


